
퓨리서치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에 따

르면 제 116대 국회는 신앙의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물론 무슬림으로 히

잡을 쓰고 하원의원 선서를 한 경우도 

있지만, 크리스천 진영에서의  다양한 

직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일학교 교

사, 집사, 크리스천 사립대학 졸업생, 선

교 여행 참가자, 기도하는 사람, 전 목회

자, 그리고 많은 교인들로 신앙을 통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

한다.

미조리, 상원의원 조시 하울리는 “로

마서 13장에서, 정부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묘사된다”며 “88%나 되는 크

리스천 의원들의 국회 입성은 바로 하나

님이 정치 영역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

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개신교 크리스천들의 약진이 

주목받는다. 특정 교단 소속이라고 밝히

기 전에 보통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적 

개신교인 또는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초

선 의원들은 23%이고, 상원은 60%, 하

원은 54%다. 여기에 지난 중간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종교인 중 개신교인

이라고 밝힌 16명의 의원들의 등원이 결

정적이다.  

현 국회에서의 종교적 의원 분포 상황

은 또 다른 면에서 미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다. 즉 미국인 중 23%가 무신론

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특별한 것을 믿

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상원에만 오직 1명(Sen. Kyrsten 

Sinema, D-Arizona)으로, 0.2%의 지분

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교단의 마이너스 성장이 시사하

듯이 이번 116대 국회에서도 성공회, 장

로교인이 115대 국회보다 9명 부족하다. 

감리교, 회중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사이

언티시트 역시 1자리씩 빠져나갔다. 

정당 별로 봐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확연하다. 116대 국회에서 상하원 252

석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 중 단지 2명(

유태인)만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민주당 

역시 282석 중 61석이 크리스천이 아니

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보면 민주당

이 밝힌 미국인 중 57%만이 크리스천이

지만 국회에서는 78%가 크리스천이다. 

공화당은 동일한 정치적 경향을 가진 크

리스천이 82%이나 국회에서는 무려 

99%가 크리스천이다. 

한편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한 민

주당은 3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

무중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법안

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

산은 ‘제로(0)’로 잡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

의 없다. 이에 셧다운 해결은 요원하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

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절

금주의 기도

2019년 새해는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

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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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대 국회 초선의원 81%가 기독교인
퓨리서치 보도, 전체 88%...크리스천 상하원 의원들 선한 영향력 기대 

미국내 기독교 지형 변화 즉,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

는 교인들이 많지만 국회 상하원에는 크리스천들이 대거 포진

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제 116대 국회에 입성한 97명의 

초선 의원 중 81%가 크리스천으로 이는 미 성인 평균치인 

71%보다 10%나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국회내 크리스천들의 압도적인 포진은 지난 2017년 115대 

국회에서는 91%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88%로, 국가 통치, 

경영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게 된다(Faith on 

the Hill :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116th Congress).

미주크리스천신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우수한 고정필진들

의 깊은 영성과 주옥같은 글이 

2019년에도 독자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새로운 필진들을 발굴하여 신

앙의 길잡이와 더불어 다양한 읽

을거리로 생활의 도움도 제공합

니다. 

미주 한인교계 뿐 아니라 디아

스포라 한인교계와 교회, 성도 및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지면구성
-매주 발행인 

칼럼(김성국 목

사)을 게재합니

다.

-“시론” 새 

필자로 김인환 

목사님(전 총신

대총장)을 모십

니다.

-새 칼럼 “목

자의 묵상” 필

자로 이종식 목

사님(베이사이

드장로교회 담

임)을 모십니다.

-“목회서신” 

새 필자로 지용

덕 목사님(미주

양곡교회 담임)이 합류합니다. 

-“영어로 보

는 성경”이 유상

열 목사님(리빙

스톤교회 담임)

을 필진으로 새

로 연재됩니다.

또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로 발 빠르게 한인

교계 소식을 전합니다. 웹사이트

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원교회와 후원단체, 

사업체,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아

울러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기간 

동안 종이신문 광고를 무료로 웹

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

용 바랍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지

면신문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 은혜로 지속돼왔음을 감사드

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

며 발전해나가도록 전력 질주하

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

도해주신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

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

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12일

미주크리스천신문

본지는 2019년 새로운 발행인을 맞아 제 1713호를 시작으로 지

면크기를 축소해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내용은 더

욱 알차게 편집합니다. 또한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의 신앙 증진

과 문서선교에 동참하도록 새로운 지면구성을 준비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2019년을 맞으며 
새로운 지면형태와 내용으로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 고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 론
최해근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과도한 관심을 받은 주제들

미국 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딩에 맞추어 대부분의 

보도 매체가 미국 주식시장의 

붐과 낮은 실업률, 기록적인 일

자리 생성에 대해 떠들었다. 대

법관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을 제

외하고 트럼프 정부의 거의 유

일한 성취였던 법인세 감소안 

가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

적”의 기반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경제 부문의 성과

를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적으면서

도 “10년 연속 성장세” 가운데 

8년이 오바마 정부 때였다는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

지만 월스트리트에는 오랜 격

언이 있다. “경기가 호황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하

기 시작하면 그 때가 바로 주식

을 팔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한 달도 

가지 않아 주식시장은 하락세

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미국 

경제가 새로운 대공황의 위기

에 처해있다는 미디어의 호들

갑이 예상된다.

영국왕실의 결혼식: 찰스 왕

세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 이

후, 전 세계 미디어는 영국왕실

의 결혼식에 지나친 관심을 보

여 왔다. 둘째인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형 윌리엄 왕자의 결

혼보다 더 큰 미디어 호들갑을 

낳은 이유는 그가 선택한 신부 

덕분이었다. 

미국 배우 매건 마클은 국적 

뿐 아니라 인종 때문에 큰 주목

을 받았다. 영국은 스스로가 포

스트 인종주의 시대에 접어들

었다 여기고 싶겠지만,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정반대의 현실

을 보여주었다. 해리 왕자 본인

이 분노하며 성차별적, 인종차

별적 보도들을 비난하는 성명

을 냈을 정도였다. 하지만 영국

왕실이 얼마나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를 포함해서, 그 모든 일

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가 있는 것일까?

미국-멕시코 국경의 벽: 이

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

는 그 분이 2015년에 이 이야

기를 꺼낸 이후, 국경 장벽은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

아왔다. 문제는 장벽에 대해 논

하는 모두가 이것이 일종의 판

타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점

을 지적하는 매체는 거의 없었

다. 이 장벽은 트럼프와 그 지

지층을 이어주는 필수 요소이

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끈질기

게 이어올 수 있었다. 

2천 마일에 달하는 국경은 

너무나 길고 지대도 험하기 때

문에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모

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

에도 2018년 마지막 날까지 매

체들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무역 협정에서 나온 이

익으로 장벽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

로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지, 새

로운 무역 협정이 가져올 이익

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인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태국 동굴 구조 사건: 허리

우드에서도 나오기 힘든 한 편

의 각본이었다. 모든 흥행 요소

를 갖춘 한 편의 드라마인 셈이

다. 그 모든 끔찍한 헤드라인들 

사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읽고 싶은 기사였다. 하지만 

과연 모든 매체의 1면을 도배

할 정도의 소식이었을까?

간과된 이야기들

기후변화: 2018년은 전례 없

는 수준의 산불과 가뭄, 허리케

인과 홍수로 얼룩진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이라고 

표현한, 난민들의 탈출이 이어

진 한 해였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이 모든 것의 주요 

원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

다. 매체들은 중앙아메리카에

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난민

이 폭력과 가난을 피해 도망친

다고 묘사했지, 이들의 삶을 파

괴한 4년간의 가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

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조차

도 기후 변화의 비용이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내

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

만 이런 이야기는 “장벽”이라

는 인기 있는 주제에 밀려 미디

어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5면으로 계속>

워싱턴발 미디어 버블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 지구적 바이럴, 즉 

급속도로 퍼지는 기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보도 매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특정 사건이 과도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묻혀버리는 경우도 생겨난다. 

세계 다른 지역의 매체들은 (BBC월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

국 매체가 선정한 기사거리들을 그대로 받아쓰기 바쁘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미디어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받은 주제는 트

럼프 정부의 혼란스러운 회전문식 인사 정책과 러시아와의 결탁

에 대한 혐의였다.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관

심이 지나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그 외에도 분명 과

도한 관심을 받은 소식과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한 소식들이 존

재한다(Overrated or Underreported? A look at the stories the 

media hyped-or largely ignored-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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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몸부림치며 살 수 있다. 무언가 스스로 이루어 해보겠다

는 의지의 발로(發露)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모양도 나쁘

고 결과도 참담하다. 매달리며 살 수 있다. 의존하지 않으

면 살 수 없다는 절박(切迫)의 표현이지만 숙연(肅然)한 

모양과 최량(最良)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들

이 적지 않다. 야곱,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에스더, 스로

보니게 여인 등이 그렇다. 우리 삶의 극명(克明)한 차이는 

몸부림인가 매달림인가에 달려있다. 매달림은 기도로 가

장 많이 표현된다. 매달림은 매달리는 자의 겸비한 빈손이 

요청되고 낙심하지 않음과 포기하지 않음이 그 중요한 덕

목(德目)이 된다. 매달림의 강도(强度)는 매달림의 대상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매

달림은 신앙의 다른 이름이어서 온갖 냉대와 배척 속에서

도 꿋꿋하게 매달렸던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하셨다. 

“Closed" 연방정부 기관 앞에 붙여진 안내문의 타이틀

이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국가적 난제 앞에 정당간의 정치적 야욕(

野慾)을 담은 몸부림이 칼부림이 되어 서로를 상하게 하

고 결국 수많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히

스기야나 에스더 같은 매달림이 그 어딘가에 있는가? 우

리는 몸부림의 지도자가 아니라 매달림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우리도 몸부림의 교회가 아니라 매달림의 교회이고 

싶다. 

치킨 집이 있다. 그 이름은 Chick-Fil-A이다. 많은 사람

들이 좋아하고 매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의 기업정신을 곳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매장 입구에도 "Closed"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것은 주일날만 그렇다.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매달림에 있어서 교회가 기업에 배워야

한다면 이 무슨 수치인가. 정부의 ”Closed"와 한 기업의 

“Closed"가 그 의미의 차원을 달리한다면 이 무슨 부끄러

움인가. 

어두움의 그림자는 몸부림에 스며들고, 찬란한 빛은 매

달림에 솟구친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에게 그 빛이 솟

구친 것이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창

32:31a) 어두움의 그림자냐, 찬란한 빛이냐? 같은 몸을 가

지고 몸부림 칠 것인지, 아니면 매달릴 것인지에 철저히 

달려있다.
kimseoungkook@gmail.com

몸부림과 매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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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과장)...기후변화(간과)...돌이켜 본다!
포린폴리시, 2018년 미국미디어가 과장/간과한 사건소개 통해 2019년 예측

과장: 영국황실 결혼식, 미-멕 국경벽, 태국 동굴소년

간과: 중국 우경화, 소년병 인신매매, 이탈리아 반란, 마크롱 추락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온두라스에서 

떠난 카라반 행렬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메일도 가끔 읽는다. 이들은 교수나 학장

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소통하며, 

‘SNS로 쉼을 쉬는’ 세대다. 더 나아가 오늘

날은 ‘당연히 모바일 기기나 핸드폰으로, 시

간이 될 때’ 음식을 먹고 도움을 받으며, 자

신만의 대학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학습 과정 부감독이 말

했듯이 “SNS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기술이 

아니다.” 그의 말이 맞다. 아이폰이 대학원 

시절 나올 때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

다. 그러나 지금은, 오하이오 주립 대학 같

은 학교들은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아이패

드 필수’와 같은 과정이 있고, ‘지도와 버스 

노선과 같이, 교육계획·성적·일정과 같은 

학생 조직을 보여주는 ‘학생 관련’ 특성’ 앱

을 개발하고 있다. 맞춤 시대가 점점 다가

오고 있다. 곧, 이 앱이 개통되면,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입학했고, 어떤 전공을 듣는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통 혁명이 아니

다. 이들은 ‘학문을 좀 더 실무와 직업 관련

으로 이끄는’ 교육과정 수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전 세대는 벽 타기나 일체

형 부엌을 원했을 수 있지만, 지금 세대는 

통합 직업 개발을 원한다. 따라서 근무 시

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언론 교수는 

트위터로 출석을 점검하고 SNS로 숙제를 

올릴 뿐 아니라, 영상 회의로 ‘질문이 있는’ 

10시에 근무 시간을 갖는다. 이메일은 경영 

기술처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 알려주

는 단순한 지침이다.

학생들이 정말 개인적이며 개인적으로 

대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류 학계에 

새롭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학생들은 자

신들의 온라인 경험에 빠르게 맞춰진 ‘맞춤 

분석적’ 세상에서 자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기

를 바라게 되었다. 집단으로 배우기를 좋아

하지 않는다.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확실히 자신이 바른 정보를 가졌다는 설명’

을 좋아한다. 표본을 원하고, 이를 실행하기

를 원한다.

유튜브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도구이라는 피어슨(Pearson)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고정적 콘텐츠보다 

영상을 더 선호하지만, 여전히 문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면대면 소통을 원한다. 학생들

이 실시간 SNS 관계를 늘 잘하는 것은 아

니지만, 이를 못해서 안달이다. 라이트 주립 

대학(Wright State University) 코리 시밀

러(Corey Seemiller)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원한다. 학생들은 상황 

너머에 인간이 있다는 사고를 좋아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다수는 교회나 동료, 

교실과 소속의 삶의 응대와 지원에 과중한 

짐을 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

하지만 중요한 지침이 있다:

1. SNS와 SNS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

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를 통하여 소통하

고 알리고 이용해야 한다. 

2.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제

공해야 한다.

3. 어떤 콘텐츠이지든지, 실제적인 콘텐

츠를 이용해야 한다.

4.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의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5. 특히 영상을 이용하여 시각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답변을 들어야 한다.

지금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실

행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고, 속해 있는 

단체와 당장의 학습 욕구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변화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변화의 이유는 

알아가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

라,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이다. 

<1면에서 계속>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맞

물린 이번 국회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멕

시코 국경장벽 등 이민정책, 건강보험정책 

등을 고리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간에 '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결국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기대하게 된

다. 한마디로,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더

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돼야 한다. 그

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응답을 기대

해본다. 

상하 의원이 되고 교회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러한 자세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116대 국회

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하다. 

뉴욕타임스는 학교가 학생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 최근 학생들, 일명 Z세

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The iGen Shift: Colleges Are Changing to 

Reach the Next Generation: The newest students are transforming the way schools 

serve and educate them, including sending presidents and deans to Instagram and 

Twitter). 결과는 “학생들은 광범위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들의 방

식만으로 연결된다." 이 결과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이나 접근이 과감할 정도로 변해야 한다. 그

리고 교회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다가서야 한다(Colleges Are Changing for 

Generation Z…and So Shou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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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세대에게는 “눈 높이”로 다가가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차세대 대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 방법 제공하는 대학들 그리고 교회가 배울 점 소개

시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

느 날부터 새해를 

맞는 것이 어릴 때

처럼 신나고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맞이

했던 새해는 언제

나 계급장을 하나 

더 붙이고 진급하

는 그런 느낌이었

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학년도 한 학년 더 

진급한,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감을 얻었던 것이 새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하나 둘 무엇인가 잃어가는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약해져 가는 건강, 하나 둘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

로 떠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줄어드는 지갑의 두

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삶의 

순환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

가 가져다줄 성취감보다 무엇인가 보내거나 줄어

드는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에 여유를 느끼지 못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위로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상실감이 아닌 성취감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었던 예

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

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

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른 새벽녘에 갈릴리 호

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폭풍

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유유히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를 발견한 후 두려움에 사

로잡히게 됩니다. 그 때 상대가 자신의 신분을 예

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

로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만일 지금 자신을 

예수님으로 소개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베드

로 자신에게 물 위로 걸어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내용이 있습니다. 베

드로는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

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밝은 곳으로, 혹은 좀 더 가

까이 얼굴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상대가 누구인지

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에게 자신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누구인지도 모를 그 유령같

은 존재를 향해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도록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

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의 말을 들은 후 덤벙 물 위로 뛰어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스타일의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단히 무모한 행동이었습

니다. 상대가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대

와 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가운데 그 상대에게 베드로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을 부탁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뛰어 듭니다. 물

론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되는 어려

움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입

니다.

이렇게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날 동안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느라 아무런 

믿음의 도전이나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음성 하나 

듣고 상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물 위

로 뛰어 내렸던 베드로와 달리 우리는 음성이 아니

라 예수님의 얼굴과 손바닥까지 다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물 위로 뛰어 내리는 믿음의 걸음을 시도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상대를 향해 ‘얼굴을 돌려

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어제 아침에 함께 먹었던 음식메뉴가 무엇이었는

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점심 때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평생토록 

그렇고 그런 질문을 하며 상대가 예수님이신지 확

인만 하다가 인생의 배에서 뛰어내려 과감하게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비범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얼굴을 보여주시기 전에 음성부터 먼저 들려

주신 후에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음성 곧 말씀으로 시작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

하면 곧 바로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쁨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물 위를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출발이 눈앞에 몰아치는 바람으로 초점이 옮겨졌

기 때문입니다. 비록 몇 걸음 되지 못했던 믿음의 

행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

다.

나이가 들면서 맞게 되는 새해는 성취감을 가져 

오기보다 상실감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

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어쩌면 많은 상실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믿었던 건강

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할 삶의 과정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뛰어 넘는 멋지고 아름다

운 한 해를 맞기위해서 이 한 해는 ‘너무 제고 확인

하고 점검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 붇기보다 음성 하

나 듣고 과감하게 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도전’

이 필요합니다. 비록 걷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

더라도 ‘물 위를 걸어 보는 기적’을 맛보지 않겠습

니까!

상실감을 넘어 믿음의 성취감으로 채워지는 멋

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thechoi82@yahoo.com

상실감을 넘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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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386년은 기독교 역사

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해다. 

그 해에 기독교의 탁월한 리

더 어거스틴이 흑암의 세력을 

깨고 빛으로 방향을 수정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 해에 어

거스틴은 거듭나는 체험을 했

다. 영적으로 깊은 번민 중에 

있을 때 담 너머에서 들려오

는 아이들의 노랫말을 통해서

였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양을 부르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다. 

그 아이들의 동요는 들어

봐, 읽어 봐라는 노랫말이었

다. 그 가사에 마음이 움직이

어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비수가 되어 마

음을 비집고 들어와 큰 생채

기를 내었다. 그는 지식이 대

단한 수사학 교수요, 철학자

이었다. 그런 지성인을 넘어

뜨리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동요 노랫

말이었으니 말이다. 어거스틴

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그리고 평생

을 지식에 대한 겸손을 추구

하고 현학적에서 벗어나는 계

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처

럼 강퍅하고 스스로 대단한 

지성인으로 여기는 자를 넘어

뜨린 매체가 어린아이었으니 

말이다. 

그는 일찍이 마니교의 고위

직에 있는 사람과 토론하여 

밀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

다. 더더구나 그는 북아프리

카의 베르베르족 출신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금의 

튜니지 출신이다. 현재는 살

기 위해 낡은 배를 타고 목숨

을 걸고 이태리로 넘어오는 

사람들이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도 

베르베르족은 대접을 받지 못

했다. 그런 어거스틴이 튜니

지에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로

마로 건너와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뛰어난 

천재이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밀라노에서 뛰어난 

수사학의 교수를 요청하자 로

마의 지사는 어거스틴을 천거

하여 밀라노의 시 대변인이 

되도록 했다. 요즈음으로 치

면 시의 공보관 정도가 아닐

까 싶다. 당시는 밀라노가 로

마의 수도이었으니 그가 맡은 

자리는 대단한 자리일 수 있

다. 그리고 그를 가톨릭에서 4

대 박사에 포함하고 있다(암

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제롬, 

그레고리).

그는 386년에 회심을 경험

한 후 밀라노 시의 대변인 직

을 내려놓았다. 정치가들, 특

히 변호사는 당시는 반드시 

수사학을 깊이 공부해야 했는

데 수사학이란 말싸움을 잘하

기 위한 학문이다. 수단과 방

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법정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

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라면 거짓말도 진실처럼 말해

야 한다. 그 얼마나 거짓된 일

인가!

어거스틴은 거듭남을 경험

하고 미련 없이 대변인의 직

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친구

의 별장에서 몇 개월을 보내

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

졌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 모

니카 여사와 아들도 함께 하

였다. 때는 여름이 지나고 가

을의 서늘함이 포도를 영글게 

하는 계절이었다. 저 건너로 

코모(Como)의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어거스틴

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

르셨을까? 왜 나같이 방탕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무엇

일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

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

해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와 성령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누었을 것이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돌아

옴은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 그

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

신 그 한사람임을 잊지 말아

야 한다.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한 사람(1)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

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한 독자 

여러분들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존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힘

찬 발걸음을 내딛은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한 두 가지를 묵상

하고 새해에 적용하기 원합니

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

라”(사43:18). 하나님께서는 이

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

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

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이라”(사43:19, 21). 

저는 이것을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에 적용하고 싶습니

다. 2018년도와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죄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돌

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과

거 속에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

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

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

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들을 묶

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결박을 

풀어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분의 마

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

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

씀하신 것은 자녀 된 우리들이 

과거 속에 살며 힘들게 되면 하

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

해서라도 우리들의 이전 일들 

혹시 그것이 죄일지라도 기억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신 것입

니다. 지나간 2018년과 함께 우

리들의 모든 좋지 않았던 일 후

회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

께 도말하여 버리고 새로운 미

래 속에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에게 제

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

게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응, 사단이 자주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

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 주

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하고 물으면 예수

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

고 내가 살고 있어’라고 대답하

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크게 놀

라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

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라

네." 

우리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좋지 않은 과거가 2018년과 더

불어 영원히 이사가 버리고 예

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라. 나같은 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

로 살아가며 혹시 어려움을 만

나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므로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받고 싶

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

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

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

을 기억하라”(신15:15). 이집트

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으로

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

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

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

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

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

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

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과 너

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

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사

51:1-2). 우리들을 떠낸 반석과 

우리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

들을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

다. 

저는 어려서 동네 형들과 헤

엄을 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심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진 일도 있습니다. 지

금 생각해보면 그 때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

님을 방문하러 케냐에 갔다가 

밤중에 떼강도를 만나서도 죽

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

님 한 분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

군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

러한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

으리라 생각됩니다. 

맨주먹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이민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신 것처

럼 미국으로 이민온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

각해보면 절로 감사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상우씨가 

만든 곡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하다보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

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

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은 에

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

다 늘 새롭게 제 마음을 만지시

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구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

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

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3면으로 계속>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푸/른/초/장

(이사야 43장 18절 )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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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자신을 돌아보

면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말씀을 열심히 읽어

야 할 줄 알면서도 태만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을 하루 최소 3장 

읽기를 결심해봅니다. 읽은 성경을 어떻게 내 자신과 삶에 적용시켜

야 하는지요?

-하버에서 Lee

A: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공

(major)은 성경입니다. 신앙과 삶의 매뉴얼(manuel)이 되는 성경을 

익히 알아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Mirror, 즉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window, 창으

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짓궂은 친구가 잠

자는 친구의 얼굴에 수염을 그리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 친구가 일

어나자 모두가 다 폭소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싶어 그 

친구는 나중에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실상을 바

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자

신을 비추어볼 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

신의 죄악과 교만과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읽

어야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창

밖의 사물과 사람들을 보듯이 우리는 성경의 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 시사뉴스를 분석

하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올

바로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잘한 것 몇 가지를 보

면 그는 얼마나 깊은 신앙인인지는 가름하기 힘드나 그는 성경적 시

각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happy Holiday를 “Merry 

Christmas”라 칭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월마트나 맥도날드

는 메리크리스마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으로 오늘

의 세속 문화를 과감히 바꾼 바른 결정입니다. Happy Holiday는 오

바마 대통령이 친 이슬람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사는 이슬람과 유대

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싫어하기에 이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성탄은 그리스도가 온 계절이라고 과감

히 바꾼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수도인정–아랍권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반

대를 무릅쓰고 2017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의 수도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면서 미 대사관도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는 3000년전 다윗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을 661번, 신약은 156번을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스라엘은 1948년 7월 14일 UN을 통해 이미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나

라입니다. 6일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탤아

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온 세계가 반대했

습니다. UN도 영국도 프랑스도 온 중동나라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

나 트럼프의 담대한 선포로 70년 만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

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122편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

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의 창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의 창으로 예루살렘을 본 사람입니

다. 약간 그가 거칠고 엉뚱한 면이 있으나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는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시각을 가진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2면에서 계속>

그리고 UN과 세계 각국은 이런 

미국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우경화: 중국의 시진핑 주

석이 지난 40년 간 신중한 계획 하

에 진행돼온 자유화의 물결을 되돌

리고 마오쩌둥이 되려 한다는 사실

에 언론이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행보가 

전 세계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진핑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청소

와 시민사회 탄압을 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개혁파처럼 보일 지

경인데도, 거의 모든 매체는 잠잠했

다..

소년병과 인신매매: 사우디아라

비아 왕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

려진 언론인에 대해 백악관이 취했

던 무신경한 태도에서 드러나듯, 트

럼프 정부의 출범은 인권문제 진전

에 큰 타격을 입혔다. 어린이들을 살

인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에 대

해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2008년 소년병 방지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콩고,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11개국을 위법 국가로 규정

하고, 이들 국가에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정

부는 계속해서 면제권을 부여하면

서 7개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지속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반란과 마크롱의 추

락: 지난 한 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브렉시트 관련 소식이 유럽

면을 장식했지만, 이탈리아 좌파 정

부와 EU간의 불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추락이 어쩌면 더 

중요한 뉴스였을 것이다. 하지만 미

국 언론은 브렉시트 뉴스에만 집착

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사례에

서 보듯, EU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

다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유럽의 우파가 계속해서 부상 중인 

상황에서 어떤 뉴스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하기란 꽤나 어려울 것

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거울과 창을 통한 성경읽기로 바른 세계관 갖도록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새해라는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

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결단

으로 은혜주시기를 기도한다. 무엇을 

결심하는가? 무엇보다 버릴 것을 버리

고 취할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답게 또 한해의 인생의 연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사모하게 

된다. 

많은 소유보다 사모할 것 

새해의 결심을 상담하게 될 때,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받고 

더 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삶

을 가꾸어가기를 권고한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낙망하

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것에 감사하

면서 그것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사

는 인생의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게 된

다. 최근 들어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주변의 지인들이 귀한 생명을 잃는 소

식을 듣다보면, 모으고 채우고 소유하

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 

지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주안에서 참 

행복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더욱 입에서 절로 기도

가 터져 나온다. 주여 버릴 것을 속히 

버리게 하옵시고, 내 생명의 주인되시

는 주님을 더욱 철저하게 믿어가는 사

역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

절히 기도하게 된다. 집을 청소하는 비

결은 잘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쓸고 닦고 하여도 쓰레기로 가득한 집

은 오염물의 냄새만 날 따름이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하나님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

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린다. 느헤미

야처럼,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역 등등 

내 문제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는 인생

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는 곳, 주님

의 관심이 가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귀

를 열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이

면 목숨 걸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

는 믿음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무엇인가? 하

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우상처

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왜 이것으로부터 마음

을 떼어 놓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잘

되기를 바라며 섬긴 그 우상이 나와 주

변을 망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것이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됨을 볼 것

이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

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

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인생을 그 복 없는 자

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심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가

장 주목할 우상덩어리가 관리되지 못

한 물질과 절제되지 못한 자녀사랑에 

대한 생각들이다.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상시 될 

만한 것이 물질이다. 돈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표현되는 물질 하나를 얻기 위

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섬기는 것

에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본다. 그러

나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질의 그 수고로움들 앞에

서 숨도 못 쉬도록 한 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숨 쉬고 낙

담할 것 밖에는 없게 된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농사의 수확을 얻고자 바알신을 섬

기면서 정착민의 농업기술을 배우려 

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업기술

을 전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우상 앞에 

절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백성

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거침없이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오늘

날 표현을 빌리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

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

들의 상식적인 형편에 마음을 두지 않

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저들이 가장 

약할 때, 이웃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

셔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거

두려했던 바로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

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영화를 보고자 

할 때, 얼마나 허망해진다는 것을 깨닫

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가장 큰 어려

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 가장 목마르고 

가난하며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사

람을 올려 보내서 그들을 토지소산을 

멸해버리도록 하신 것이다. 양이나 나

귀나 소까지도 다 쓸어가 버렸다. 농사 

잘 지어보려고 우상도 찾고 온갖 수단

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저들

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붙들려고 

한 그것을, 한 순간에 치워버리시는 것

을 보게 된다. 왜 하필 그때인가? 영적

인 해석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너

무나 정확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

가 그 사랑을 소홀히 하며 내어버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을 취하는지 정확하게 보도록 한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

에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며 세상 앞에서는 타협하고 무

릎 꿇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

생으로 전락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

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의 정확한 성취

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축복

과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에는 

그토록 하나님 없이 잘할 것 같은 일

로 인해, 오히려 더 비참하게 털려버리

고, 다 빼앗겨 버린 채 없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본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자신

이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음에도, 포도

주 틀에서 양식을 구하며, 산의 구멍과 

토굴에서 겨우 연명하는 것을 보게 된

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힘써 

수고하며 땀 흘려 거둬들인 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도 돈이 참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욕심

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내려놓

을수록 주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주님

의 뜻과 방법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

또 다른 소유, 자녀

물질과 더불어 우리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쉼 

없는 걱정과 염려들이다. 자신과 주변

에서 하나님보다 자녀사랑이 더 큰 경

우가 많음을 자주 보게 된다. 이민생활

과 돈 버는 모든 경제활동의 목적도 자

녀에 집중되고 그 마음이 온통 자녀 사

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본다. 자

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것이다. 회복의 길이 무엇인

가? 이 땅의 그 어느 것 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 되신 분임을 자각

해야 한다. 대개의 부모들은 욕심이 많

다. 내가 낳았기에 내 자녀고, 그래서 

자신의 눈에 넣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사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심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도 인간적인 욕심일 

따름이지, 자식과의 사이에도 참 기쁨

이 사라지게 된다.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경우 하나

님께서는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반드시 

제거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자녀

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

할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삶의 자랑거

리가 아니라 재앙거리로 바뀌고, 결국

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게 됨을 본다. 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가문을 빛내지만, 불효자가 공

부를 잘하면 아버지 멱살을 잡는다는 

원리와 같다. 인생의 기본기인 하나님

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할 때 결코 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음을 목도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 한순간에 쏟아 부은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과 함

께 영적인 힘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

다. 자식의 속썩임은 평생 부모의 한이 

된다. 그런데 그 동기는 부모가 제공하

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

녀를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귀

하고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

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

하시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스

마엘도 아들이니 바꿔치기도 했을 법

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

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정확

하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

브라함을 팔십육세부터 구십구세까지 

13년간 만나주지 않음을 본다. ‘애나 

보라’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십삼년의 세월

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세

월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

나님이시기에, 이를 그냥 두지않으시

고 정말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을 바치

라고 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믿음의 조

상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를 테스

트하신 것이다. 그래서 칼을 들어 이삭

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동시에 축

복하시며 번제할 양을 준비해주신 것

이다. 

우상 노릇하는 자녀들을 교회 앞으

로,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내려놓아야 한

다. 날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믿음

을 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

로 차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내려놓아

야 한다.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

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신앙을 가져가면 좋겠다.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과 절제되지 못

한 자녀들이 우상 노릇할 수 있다. 버

릴 것은 버리고, 결단하여 기도함으로, 

새해를 주님의 마음과 꿈과 소망을 품

은 한해로 승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세상, 물질, 자녀 

소유와 누림, 우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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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1 7 개

의 한족 

화 교 의 

통합 프

로파일

중 국 

한 족 은 

세 계 에

서 가장 

큰 종족집단으로 그 수가 12

억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오늘날에

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캄보디아, 태국 등

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국가

에 살고 있는 한족 공동체에

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한족은 만다

린어(Mandarin) ,  꽝뚱어

(Can tonese ) ,  호키엔어

(Hokkien) 등 다양한 중국 방

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

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언을 사

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한족은 몽고족의 침입 후 

1276년에 타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잇따른 재난과 분쟁

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 기반을 잡았

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배타적일 만큼 확고히 도심에 

자리 잡고 상업과 사업 분야

에 종사했다. 오늘날 그들은 

인구비례 상으로는 소수임에

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경

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나

라에서, 특히 서구화된 국가들

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업 범위는 작은 상

점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주거형태도 광범위해 작은 아

파트에서 값비싼 맨션에까지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식 

식생활을 지키고 있으며 쌀은 

여전히 그들의 주식이며, 식기

도구로는 젓가락을 선호한다.

2차 대전 중의 일본 침략기

간에 민족주의 운동이 모국을 

떠난 화교들 사이에서 전개됐

고,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중

국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공

산당이 1949년에 중국을 점령

했을 때 많은 중국 화교들은 

혁명주의자들을 지지했다. 이

는 그들이 공산당의 이데올로

기에 동의했던 때문이 아니라 

강한 지도력과 자신들의 본국

인 중국본토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

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주

목의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공산당의 중국 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

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을 지지할까봐 염려

했던 것이다.

많은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

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자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교들은 

중국 전통 관습을 지키는데, 

특히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그

러하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

의 문화와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중국 문화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 여김)에 대

한 우월성 때문이다.

한족은 그들의 자녀를 애정

으로 돌보고 있으며, 특히 딸

보다는 아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다. 한족들은 공손하기로 

유명하고 가능한 한 토론을 

피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이를 멈추기

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

기는 체면("saving face") 때

문이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

의 혼합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

는 자신들의 전통 중국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

적인 부분들도 섞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은 "조화 유지(중

용)"라는 개념이다.

또 한족은 미신에 집착하는

데, 주로 어떤 행동이 조화를 

증진시키고 행운을 가져올지 

결정하고자 할 때 별자리점들

을 보곤 한다. 그들은 현세에 

거주하는 영들의 신전이 있다

고 믿는다. 또한 조상 영혼들

이 이 땅을 떠돌다가 대접을 

잘 받으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

의 존재도 믿는데, 이는 자신

들의 죽음에 한(恨) 맺힌 사람

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이러

한 한 맺힌 영혼들은 대개 악

하고 짓궂다. 반면 선한 영혼

들은 생전에 착한 삶을 살았

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식하

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화교들은 때때로 그들이 살

고 있는 국가에서 멸시를 당하

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화교(anti-Chinese)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화교들은 그

들의 사업적 성공과 활발한 

상업활동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족들의 영적 결핍은 심각

한 상태이다. 그들이 정착한 

나라들 대부분이 복음에 개방

적이며, 중국방언으로 된 복음

화를 위한 자료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네

팔, 탄자니아, 태국 등에 거주

하는 화교들 중 거의 극소수

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산한 한족(화교)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2019년은 세계경제가 고통 절감하는 해”

미·중 무역

전쟁의 후유

증이 내년부

터 본격적으

로 나타날 것

이라는 암울

한 전망이 나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018년이 미·중 양국이 

벌인 무역전쟁의 해였다면, 2019년은 세계 경

제가 그 고통을 절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25

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따른 불

확실성 고조로 교역량 감소와 수요 위축,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양국은 

‘90일 휴전’을 맺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

업들은 이미 고율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고통

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우선 

내년 여름까지 중국 내 생산기지 대부분을 다

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고프로 외에 다른 

정보통신(IT) 업체들도 탈(脫)중국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물류업체 페

덱스는 최근 수익 예상치를 하향조정하고 국제 

항공운송 물량을 감축했다.

구슬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미국 업체 디핀

다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3년을 노력한 

끝에 지난 6월 상하이에 매장 두 곳을 열었다. 

이 업체는 내년 5월까지 중국 매장 10곳 개장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

쟁이 격화되면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디핀

다트는 미·중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 진출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무역전쟁의 악영향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난

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올해 스탠

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가 6% 하락했다

고 평가했다. 또 중국 증시 하락으로 인한 기업 

가치 손실은 2조 달러나 됐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 증가율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2%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4%

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도 무역전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

로 보인다. 독일기계산업협회(VDMA)는 독일 

기계 부문 생산량이 올해 5% 증가해 2011년 

이래 최고액인 2280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내

년에는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고

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불안 요인이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시한인 내년 3월 

1일까지 돌파구를 마련할지 여부다. 미·중 무

역전쟁이 종식된다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던 

악재들은 단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기업인과 분석가들은 이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스콧 피셔 디핀다트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인 입장에서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선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 법원, ‘성 불편증있는 트랜스젠더’ 군복무금지 찬성

일부 트렌스젠더들이 미군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정책에 미국 법원

이 찬성표를 던졌다.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

면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성 불편증

(Gender dysphoria)'이 있는 트랜스젠더가 다

른 군인들의 헌

법적 권리를 침

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하고 있는 ‘트

랜스젠더들의 

군 복무 금지 정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성 불편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동성에게 이성의 감

정을 가지며, 자신과 반대되는 성이 되기를 소

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 불편을 느끼

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담을 통해 일부 트랜

스젠더들은 정신·신체적 기준에 따라 군에 복

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열리는 비공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이 통과되면 모든 트랜스젠더가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

책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판결

에 반발했다. 레즈비언 인권 협회의 섀넌 민터

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판결은,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엄청

난 모욕”이라고 말했다.

“교회 다니는 어린이 우울증·자살 위험 적다” 

어린이나 청

소년 자살이 잇

따르는 미국에

서 교회에 다니

는 어린이일수

록 우울증이나 

자살의 위험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아동 및 가정 심리학자 제시 길(Jesse 

Gill) 박사는 최근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나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

는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자살 위험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고 밝혔다.

길 박사는 “현대 기술의 발달은 인간 두뇌 신

경회로나 집중력 등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게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

한 해법을 제시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같

은 현대 기술을 멀리하게 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교회를 나가라는 것이다. 길 박사는 “자녀

들에게 현대 기술을 제한하고 자녀와 함께 하

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라”고 조

언했다.

길 박사의 조언은 이미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됐다.

CBN뉴스는 11월 발표된 ‘2018 미국역학저

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의 연

구결과를 제시하며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가 우

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행동은 행복감이나 봉사정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미국의학협회지(JAMA) 또한 부모의 신앙심이 

강할수록 자녀의 자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싣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1999년부

터 2015년까지 무려 1309명의 5-12세 어린이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앨라배마 주에선 학교에서 집단 괴롬힘

으로 고통 받던 9살 소녀 맥켄지 애덤스가 스

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안겼다. 또 지난 11월

엔 매디 윗셋(9)양이, 지난 8월엔 자멜 마일스

(9)군이 자살하는 등 미국에서 올해 스스로 목

숨을 끊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4명이나 된다.

이라크, 성탄절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

이슬람교 시

아파가 다수인 

이라크가 성탄

절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했다

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1년 

만이다. 이라크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에 즈음해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했다”고 밝혔

다.

이라크 내각은 성탄절을 일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라크 전체 국민이 쉬는 휴일로 정하

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이라

크 기독교인들은 자체적으로 성탄절을 휴일로 

지켜 왔다. 

이라크 정부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기독교

인 시민들과 모든 이라크 국민, 그리고 성탄절

을 기념하는 전 세계인에게 기쁜 성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까지 이

라크에 살던 크리스천은 140만명이었다. 그러

나 이라크전쟁 후 내전이 이어지면서 대거 국

외로 떠나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뒤이어 

IS의 발흥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박해가 

심해지자 그나마 버티던 기독교인도 떠나거나 

죽임을 당했다. 

고대로부터 기독교인 마을인 바르텔라에서

는 IS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2016년 성탄

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다.

미 세속주의·무종교인 는다더니… 

미국의 대표

적 청년 집회

인  패 션

(Passion) 콘

퍼런스에 4만

명이 모여 신

앙 열정을 불

태웠다. 미국에 세속주의와 무종교인이 증가한

다는 일부 지표가 무색할 정도다. 참가자들은 

모두 18-25세 젊은이들이었다.

8일 패션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

일까지 댈러스 애틀랜타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4만명의 대학생과 청년이 참가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들은 

총 6번의 예배와 찬양 모임을 가졌고 성경공부

에 집중했다.

폭스뉴스는 패션의 홍보 담당인 브래드 존슨

의 말을 인용, “콘퍼런스에선 예수 그리스도라

는 오직 하나의 이름 아래 청년들이 모였다. 단

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세대가 예수의 이름

을 위해 사는 것을 확인하는 집회”라고 보도했

다.

패션은 1997년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창립

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8절 말씀을 기초

로 젊은이들이 주를 기다리며 주를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데서 출발했다. 패

션 참가자들을 ‘268세대’로 부르는 이유다.

참가자들은 콘퍼런스에서 44만8000달러를 

현장에서 모금, 멕시코 이집트 남수단 미얀마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 16개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성경 번역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패션 콘퍼런스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부활동을 해왔다. 2012년엔 ‘현대판 노예’ 근

절을 위해 330만 달러를, 2015년에는 노숙인에

게 타월과 양말 2만장을 후원했다. 2016년엔 

시리아 난민을 위해 80만 달러를 기부했고 지

난해엔 7000여명의 참석자가 즉석에서 저개발

국가 아동 후원을 약속했다.

눈길 끄는 대형 십자가는 어디에?

충남 논산 육

군훈련소 연무

대군인교회는 

지난 22일 새 

예배당 봉헌예

배를 드렸다. 

예배당 앞에는 

40ｍ 높이의 대

형 십자가상이 세워져 웅장함을 더했다. 군선

교연합회 관계자는 1일 “군 선교의 요람인 이

곳 훈련병들이 어디서든 십자가를 보고 예수 

사랑을 알도록 국내 최고 높이의 십자가를 세

웠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기도를 형

상화해 높이를 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십자가

는 또 어디에 있을까.

세계 최고 높이 십자가는 스페인 ‘전몰자의 

계곡(valley of the fallen) 십자가’이다. 화강암

으로 된 이 십자가는 기초를 이루는 언덕을 포

함해 높이가 150ｍ에 달한다. 스페인 내전

(1936~1939) 때 전사한 4만명의 군인을 기리

기 위해 1940년부터 1958년 사이에 조성됐다. 

십자가 하단에는 사도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의 전신상이 장식돼 있다. 30㎞ 떨어진 곳에서

도 보인다고 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십자가는 필리핀 

바탄주 필라 마을의 사마트 산 정상에 조성된 

92ｍ 높이의 ‘기념 십자가’이다. 2차 세계대전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바탄 전투에서 일본군

에 의해 희생된 필리핀군과 미군 전사자를 기

리기 위해 세워졌다. 십자가 아래에는 사진과 

유물이 전시된 전쟁박물관이 있다.

세 번째는 칠레의 코킴보 언덕 ‘제3000년

(the third millennium) 십자가’이다. 87ｍ 높

이의 이 십자가는 예수 탄생 2000년을 기념하

고 3000년을 지향하며 지어졌다고 한다. 칠레

뿐 아니라 남미 기독교의 상징으로 불린다. 

네 번째는 레바논에 있다. ‘열방 십자

가’(Cross of all nations)로 불리는데 높이가 

73.8ｍ이다. 170t의 강철과 1800개의 조명등이 

사용됐다. 빛을 비추는 십자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레바논 전통 기독교인 마론파

교회에 의해 세워졌다.

다섯 번째는 마케도니아공화국의 ‘1000년 십

자가’로 높이가 66ｍ다. 보드노산 정상에 강철

로 만들어졌으며 2008년 공화국 독립을 기념

해 제작됐다. 

이어 6위는 미국 플로리다주 ‘성 오거스틴 

대십자가’(63.4ｍ), 7위 일리노이주 ‘십자로(路)

의 십자가’(60.3ｍ), 8위 텍사스주 ‘세이지몬트 

십자가’(51ｍ), 9위 같은 텍사스주의 ‘신부 십

자가’(50ｍ)이다. 10위는 오스트리아의 ‘비체 

올리브 산 순례자 십자가’(40.6ｍ)로 연무대군

인교회 십자가와 높이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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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린은 평남 영원에서 태어났으

나 서울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1910

년 국민회 할빈 지방회 보고에 따르

면 그는 1864년경에 태어났고, 72명

의 석두하자 지방회원 중 한 사람이

었다. 

조득린은 1915년 7월 23일에 만추

리아 선편으로 정덕근과 송승균과 

함께 미국의 상항(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하변(리버사이

드)으로 이동한다. 

그는 그해 9월 16일자 신한민보에 

“한국 현시 정황”이라는 글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 상황을 전한다. 본 기고문은 총

독부의 사정, 인민의 정도 그리고 종

교계의 형편 등 3가지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총독부는 한국 

백성의 한국 혼을 박멸하고 일본 정

신을 고취하는데 이는 악독한 압제

보다 더욱 매서운 것이었다. 예를 들

면 각 군과 각 면에 조직한 민풍 개

선 하에 청결과 도로 수축, 야순 경찰 

선출 등 재정 보조 없이 한국인 스스

로 하도록 하였고, 여자 15세 이상과 

남자 18세 이상으로 결혼 연령을 정

하였으며, 사립학교 자격을 기본금 1

천원 이상, 생도 50명 이상, 교수실 

10간 이상, 운동장 3백평 이상, 교사 

4인 이상으로 하고, 학과 정도는 보

통지식에 국한하여 군 주사나 헌병 

보조원의 자격에 제한하였고, 총독부 

지정 교과서를 사용토록 하였다.

조득린이 말하는 인민의 정도는 

한국인은 독립사상이 있고 노예근성

이 없다.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산업이

란 농사뿐인데 이마저 어려워 서북

간도로 이주하는 자가 매년 3, 4천 

명에 이르렀다. 상업의 경우 평양 거

리에서 상점을 하고 중상을 하는 자

의 10분의 8이 관청에 의해 영업 금

지령을 받았으니 전국적 상업 현황

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종교계의 형편에 대한 조득린의 

주장에 따르면 유교는 아주 없어진 

모양인데 서울에 공자교가 따로 조

직되었고, 단군교가 설립되었고, 동

학은 일진회로 변했다가 시천교 혹

은 천도교로 불렸다. 기독교인은 30

여만 명에 이르고, 장로교와 감리교

가 평양에 대학을 건축 중이었으며, 

일본인이 제일 성가시게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였다. 

하변 교회 목사

도미한 그 다음 해인 1916년에 조

득린은 자비량으로 하변 교회를 섬

긴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순

회전도사였던 방화중 전도사의 지도

하에 있었다. 그해 그는 국민회 하변 

지회 학무원을 맡았는데 그 임원의 

대부분이 하변 교회 교인이었을 것

이다. 회장에는 이학현, 부회장에 정

지영, 총무에 안영일, 서기에 최윤호, 

재무에 박성민(?), 법무원에 김순학, 

구제원에 박충섭, 대의원에 문영운이

었다. 

그런데 그해 3월 5일에 그의 학무

원직을 김희준이 대신했음으로 이전

에 하변을 떠났으니 그의 목회는 3달

이나 되었을까? 그런데 그가 곧바로 

하변으로 돌아왔고, 이듬해 하변 지

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성 성경학교

1917년 1월에 조득린은 유타주 깔

랜드로 이주하여 서대현과 함께 40

에이커의 땅에 참외 농사를 하였다. 

그해 가을에 그는 가주 삭도(새크라

멘토)로 이주한다. 1918년에 그는 본 

지방의 국민회 학무원을 맡아 그해 9

월에 국치 제8년의 기념식을 거행할 

때 기도와 연설을 맡았다. 그런데 그

해 나성(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예수 탄일 경축이 성황이었을 때 그

가 기도순서를 맡은 것으로 보아 나

성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7월 한인 유학생 조사에 

따르면 그는 나성에 있던 성경학원 

성경과에서 공부했다. 당시 김재성도 

그 학교 학생이었는데 오늘날의 바

이욜라 대학이다.

오마하 장로회 신학교

1919년 8월 14일에 조득린이 네바

다 주의 오버톤의 국민회 파출소 위

원으로 활동하더니 이듬 해 오마하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23

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신학교 재학 

중에도 신한민보에 기고하는가 하면 

인근 미국 교회에서 한국을 소개하

였다. 1921년 2월 24일에 신한민보

에 소개된 아래의 “하도원의 열심 전

도”는 그의 기고문이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류하는 조

득린 씨의 본월 5일 통신을 의지한즉 

수년간 미주에 유하다가 얼마 전에 

환국한 하도원 씨는 지난 예수 성탄 

시기에 평양 서면 남형제산면 천동

교회에 부흥회 전도일을 맡아 한 주

일간 열심히 전도하였으며 이적으로 

어려운 병을 고친 일까지 있었고 본

시 평균 500명씩 출석하던 교당인데 

하도원 전도사의 부흥회를 지난 후

부터 천여 명이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출석한다 하였더라.”

1903년에 내한하여 1919년까지 

평양과 재령에서 사역한 미국 북장

로교 선교사 해리 C. 파이팅 선교사

가 1921년 12월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한인에 대한 너무나 

참혹한 학살을 저지른 일본을 규탄

하였다. 이에 조득린은 고마움을 표

하는 기사를 신한민보에 게재하였

다. 

그에 따르면, 파이팅 선교사가 한 

주일 동안 여러 교회와 학교에서 강

연하였다. 지난주일 제3장로교회 아

침 예배와 제2장로교회 저녁 예배에

서 본 선교사는 한국 역사가 4,254년

이고,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면서 한국 

지형은 엄지손가락과 같은 반도이고, 

한국이 잠수함을 세계에서 제일 처

음 발명하였고, 종교와 도덕과 문학

에 있어 일본보다 앞섬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 황제는 헤롯왕으

로 한국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로 

대비하면서 일본이 아편 주색 등 추

악한 물건을 한국에 수송하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멸절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교회와 한인의 독립사상은 더욱 

공고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인과 세계는 

권세를 탐하지만, 미약한 한국민을 

택하사 교회를 그곳에 세웠으니 여

러분이 한국을 돕지 않으면 한미조

약만 어기는 불신용뿐만 아니라 하

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

하였다. 글 끝에 그는 ‘이같이 성심으

로 우리 일을 선전하는 파이팅 박사

는 자기의 명예나 혹 금전을 위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다만 신성한 하나

님의 뜻으로 나오는 그 보성을 우리

는 치하합니다’고 적었다.

미국 북장로교 조선 선교사

오마하 장로교신학교 졸업생으로 

해외선교사로 섬긴 명단에는 조득린 

Cho, Tuck Nin과 선교지역인 조선 

Korea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는 한인 목사로서 조선 선교사가 되

었고, 미국 북감리교가 파송한 의료 

선교사였던 김에스더 박사에 이어 

한국인으로 한국에 파송된 두 번째 

선교사가 된다. 그러나 그는 미국 북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귀국길에 조득린이 상항에 머문다. 

그는 1923년 5월 6일 상항 한인 예배

당에서 ‘인류의 사교’라는 주제로 설

교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한민보는 

한인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그의 고

상한 언론을 들어야겠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달 11일에 조직된 16명의 

민립대학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그

의 이름이 올랐다. 민립대학 후원회 

취지서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계몽 

운동의 제일선에 들어서 신문화 주

의를 제창하고 미래 우리 자손의 정

신적 운동의 토대를 닦으려는 가장 

원대한 이상을 달하리라는 포부”를 

가지고 “반만년 창유 문화를 계승하

고 세계적 공통 문화를 집대성하여 

우리 근역에 독특한 신문화를 건설

하자는 철학적 운동”이었다. 

조득린은 1923년 7월 12일에 ‘프

레지던트 클리브랜드’ 선편으로 북

가주 윌리암스에 거류하던 박을성의 

부인과 그녀의 두 자녀와 동반했다. 

귀국 소식을 전한 신한민보는 그가 

조선의 모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1926년 샌프란시스

코 입항 서류에는 그가 목사가 아니

라 교사로 사역했고, 서울에서 거주

했음을 밝힌다. 그의 서울 체류는 3

년간이었다.

멘티카 한인교회

조득린은 1926년 5월 4일에 상항

에 도착했다. 그해 8월 19일에 상항

에서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 연회에

서 그는 전도사 증명을 얻어 멘티카 

한인교회를 섬긴다. 본 교회는 1920

년 이후 4년간 모일 사람이 없어 폐

쇄하였다가 1924년 7월 13일부터 다

시 예배를 보기로 하고 25명이 모여 

임정구 목사가 인도한 후 조득린 목

사가 부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민국 사건으로 1927년까

지 약 1년간 목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5월 5일자 신한민보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그를 체포하려고 사방으

로 수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

에 따르면 작년에 입국할 때 그의 신

분은 유학생이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음을 안 이민국이 학교로 돌아가

라고 누차 경고를 하였지만 계속 목

회를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어디론

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기 때문이었

다. 

1931년 11월에 조득린은 중가주 

리들리에서 별세한 김재순의 장례비

로 50전을 기부하였다. 1942년 2월

에 독립금으로 5원을 기부하던 그해 

3월 1일에 개최한 나성 삼일정 경축 

대전례에 그가 딜라노 대표로 참석

했다. 

조득린은 1943년 4월 11일 상오에 

향년 79세로 소천하였다. 2, 3주 전

에 신병을 얻어 나성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름에 

어쩔 수 없었다. 그의 후사가 적어 그

를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6. 조득린 목사(1864-1943)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20년 오마하장로회신학교 입학 3년후 졸업, 해외선교사로 한국행

1926년 멘티카 한인교회서 1년간 시무, 유학생 신분 때문에 숨기도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하변 교회 예배당 (연도 미상)

멘티카 한인교회 예배당, 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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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대해 그리스도인

들은 국가와 정부를 인정해

야 한다. 또 그 형태가 어떠

하든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으로 정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

기 나라 정부에 적극 참여해

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치룰 때, 적극적인 수

행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정

말 더러운 게임과 같다고 회

피한다. 이렇듯 깨끗하지 못

한 정치에 대해 그리스도인

은 지방정치든 나라 전체를 

위한 중앙정부 정치든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은 감상주의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일 뿐이다. 이런 자세는 

모든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

여 통합적으로 바르게 살펴 

생각하지 못한 증거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

기 위해 성경을 인용한다. 그

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자

주 인용되는 성구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

고”(고후6:17)라는 말씀이

다.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

자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

람들과 섞일 수밖에 없으니 

정치나 정부의 일에 관여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

기 위해 본문을 구실로 삼아 

인용한다. 그러나 그 같은 식

으로 큰 소리로 고함치며 외

치는 사람들이 매일 그리스

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아주 

자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

실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

들은 자기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

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로

마서 13장의 문맥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의 대통령, 행정관, 주지사...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딤전2:1). 무엇 때문에 왕이

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

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는 그들의 구원

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

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

기를 원하시느니라”(4절). 

하나님은 왕들과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권세

의 지위에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사람들이 서야 한

다는데 대해 우리는 분명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스

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 사

이의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

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속임

수이다. 그리스도인은 육체 

가운데서 활동해야 하기 때

문에 이런 생각은 위험천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는 제한이 있지만, 국가와 권

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

적인 입장이다.

3)중립적인 문제들

가)정부가 무엇에 관여하

고 있는가? 

강도와 절도를 방지하는데 

관여하며, 질서를 지키고, 교

통을 통제하며, 배수와 상하

수도를 관리하고 공공의 복

지를 유지하는 일 등이다. 그

런 문제들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들도 아

니라 중립적인 문제다. 공공

의 건강이나 법이나 질서의 

입장에서, 또 도로를 바르게 

활용하고, 도로 표지판을 잘 

보고 대로의 규례를 잘 지켜

나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든 

비 그리스도인이든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

든 일에 관계되어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국가의 경제적인 이슈

들은 어떠한가? 

이것도 영적이거나 도덕적

인 것이 아니지만, 매우 중요

하다. 그런 문제를 잘 다루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만, 만일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 의무는 이런 것

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이다. 그런 일들이 가장 훌륭

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

하여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지방 정부나 중앙정부나 

삶의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가능한 한 문명화한 삶을 영

위하도록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그런 점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

도인은 필연적으로 이런 중

립적인 문제들에 관련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만 주력해야 하는가? 그리스

도인은 나라의 정부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가? 세상은 육적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이기 때

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

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없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경제 문

제에 대해 한 가지 관점만 가

진 것이 아니다. 

다)정당에 대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

각을 인정할 때, 사실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나

라들에는 기독교 정당이 있

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르침

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

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점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일

될 수가 없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

이다. 

보수당에도 훌륭한 그리스

도인이 있고 자유당에도 그

럴 수 있다. 정당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

도 아니고 영적인 관점도 아

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고 마음이 나

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데 감정에 따라 나뉘는 사람

들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인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점

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

는 권세들이 마땅히 생각해

야 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

해 거의 모두에 대한 기독교

적인 관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왕

이나 여왕이나 수상과 같은 

높고 존귀한 위치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인 중에 왕이 될 

수 있고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

도인이 이런 직무를 감당하

면 죄를 짓게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하는 그리스도은 자신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자신들

의 영혼의 잘됨과 진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로마서 13장의 첫 일곱 

구절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

시하기 때문이다.
 younsuklee@hotmail.com

국가와 정부 인정하고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며 순종해야

정부가 하는 일, 경제, 정당 등은 선악 아닌 중립적 문제

청교도 신앙 (6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교회와 국가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좋아한다. 

어릴 적 동요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

늘까지 닿겠네”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새 신을 신으니 기분이 

좋아서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뛸 수 있을 것만 같

은 마음을 노래한 것 같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것이 주는 

신선함과 새로움에 포함된 가능성 때문에 새 것을 좋아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온고지신이라는 한자어처럼 옛것에 대

한 충분한 숙고가 없으면 새 것을 알 수가 없다. 개인의 삶에

서도 우리는 지나간 것에서 교훈을 삼아 새해를 맞으면서 지

난해에 미흡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한다. 

한 해 동안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적으며 새해결심을 하기

도 한다. 우리 집 강아지도 새해를 맞아 몸무게를 줄이는 것

이 목표이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데려간 이후로 좁은 아파트

에서 종일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다 보니 완전 돼지 

강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강아지가 자기 건강을 위해

서 살을 빼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근, 사과 등 야채종

류를 제외하고는 절대 간식을 주지 말 것 등을 주인인 아들

이 결심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마지막 주일에 새해에는 일년에 성

경을 일독 이상 하자는 취지로 성도들을 독려하였다. 일독 이

상 하겠다는 성도들은 그 결심을 종이에 적어내었다. 목사님

께서는 “작심삼일일 텐데…”라며 새로운 결심을 망설이는 성

도들이 있다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격려하셨다. 

목사님이 한 말은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갈 때 너무 큰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이지만 큰 목표를 작

은 목표 여러 개로 쪼개서 한 단위씩 성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

면 큰 목표달성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일 동

안만 잘해보자고 마음먹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3일 동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3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 일년에 성경일독이라는 만만해보이지 않는 목표달성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보다는 지나간 것에 머무는 경향이 더 많

은 사람이다. 정들고 아끼던 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성

격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연필이 닳아서 몽당연필이 되어

도 버리지 못하던 기억이 난다. 새 연필이 있어도 그동안 사용

하며 정들은 몽당연필을 버리기가 어째 미안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특별히 신년계획을 세운

다든지, 새해결심을 하지 않은지 꽤 오래 되었다. 새해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한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새해의 경계선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매

일, 매 시간을 그 분과 함께 동행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

각이다. 그러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지나간 시간에만 머

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

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한

다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새해맞이

일상칼럼



대필라델피아지역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제 

39회기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 성도교회서 열려 신임 회

장에 김성철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교협은 기존 실행위원 

제도를 없애고 각 분과위원장

들이 겸해 맡았으며 목사회 회

장과 장로회 회장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 선임된 임원 

및 27일 발표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성철 목사(예승장

로교회) △제 1부회장 조병우 

목사(필라등대연합감리교회) 

△제 2부회장 오충환 장로(성

도교회) △총무 정인원 목사(

성도교회) △서기 박정호 목사

(필라한인침례교회) △회계 김

용기 장로(몽고메리교회) △감

사 강승호 목사, 최승찬 장로(

영생교회).

△각 분과위원장 및 실행위

원: ▷신학 박등배 목사 ▷대

내 이대우 목사 ▷대외 최해근 

목사 ▷조국통일 고택원 목사 

▷정보통신 김성준 목사 ▷홍

보 한상경 목사 ▷음악 박도성 

사관 ▷청소년 박성일 목사 ▷

체육 김곤 목사 ▷평신도 이광

호 장로 ▷재정 오충환 장로 

▷각 분과자문: 교협 증경회

장.

한편 필라교협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교계 행사는 다음

과 같다.

△신년예배 및 하례회: 1월 

6일(주일) 오후 6시 안디옥교

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식

사 후 △한국과 미국을 위한 

특별기도회: 필라목사회(회장 

김영천 목사) 주최로 1월 8일(

화) 오전 10시30분 필라교협, 

필라장로회, 남부뉴저지교협, 

필라원로목사회 공동주관, 예

배 후 친목 볼링 대회 △원로

목사회 신년하례회: 1월 7일(

월) 블루벨한인장로교회(담임 

조정칠 목사) △구정잔치: 필

라목사회 주최로 2월 5일(화) 

오전 11시 CLC교회(담임 황삼

열 목사).
<기사제공: 필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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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행

사에 초대받아 다녀 온 기억

이 여전히 생생한데, 그 곱던 

단풍은 다 어디로 가고, 앙상

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이제는 우리가 한 겨

울에 살고 있음을 알립니다. 

교회의 일할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을 겸해 열린 창립기념

주일치고는 좀 특별하기는 했

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추억을 되살리게 했던 

언덕위의 아름다운 예배당, 푸

른 눈의 목사님들이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여 전하던 따스

한 축하메시지, ‘진정한 의미

에서 성장하는 교회란’ 그 교

회 구성원들에게 거듭난 체험

이 반드시 있느냐? 가 무엇보

다 중요하더라고 힘주어 설교

하시던 설교자의 묵중한 메시

지, 그리고 여성 목사님 특유

의 섬세함으로 잘 준비된 식

탁 등등....

마약 중독으로 홈리스가 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치료

한 후, 재활을 돕고 본업인 플

러밍 기술자로 제 삶을 찾게 

하였던 일, 뇌수가 코로 새어

나와 목숨을 곧 잃을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를 성경공부와 

기도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하여 

건강힌 삶을 회복하게 하였던 

일 등은 교회설립 20주년의 

세월이 그냥 채워진 것이 아

님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목

사님의 기도가 뜬구름 잡기가 

아닌,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밝히어 

온..., 한뜸 한뜸 옷을 깁는 것

과 같은 목회예술이었음을 증

명합니다. 그 날 입었던 목사

님들의 아름답던 스톨의 문양

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렇게 아름

답고 따스하게 진행되었던 예

배와 기념식, 그리고 잘 살아 

보겠다고 미국 땅에 이민 와

서, 오히려 날아가 버린 꿈과 

어긋났던 사람들의 삶을, 신앙

을 통해 회복 시켜주고 희망

의 심지를 다시 돋우어 주었

던 이야기들보다, 제게 있어 

정말로 그 행사가 특별하게 

보이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

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

이게도, 목회의 안정적이고 빛

나는 시기들이었던 것이 아니

고, 교회역사 20년의 기간 중

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

기였음을 저는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사용하던 예

배장소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

기고 나서 얼마 후 나오던 교

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중

에는 목사님 혼자 남게 된 적

이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렇게 혼자남아 3년을 미국교

회에 출석하며 그냥 빈 교회

당을 지켰다면서요?

저는 그 시기의 쓸쓸했음에 

주목합니다. 그 시기의 외로웠

던 추억, 그 시기의 낮아진 자

존감에 주목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

니고, 장장 3년을 가파른 언덕 

위의 예배당을 오르내리면서 

목사님이 느꼈을 고민과 갈등

들에 주목합니다.

그 시기동안 벌어졌을 내적 

싸움은 때로 하나님의 외면조

차 느끼게 했을 것이고, 조금 

앞서 가자면 마더 테레사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와 같을 

수 있었겠다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존재함으로 완벽히 실

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 느

꼈을 하나님의 부재감은, 우리 

신앙인이 건너기 힘든 가장 

큰 시험의 강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

가 씽씽 잘 나갈 때는 연락들

도 잘 하는데... 왠지 발길도 

뜸해지고... 웬만한 사람들의 

경우였다면 그 기간이 6개월 

만이래도 벌써 포기했을 것입

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3년을 

버텨냈습니다. 살아간 것이 아

니고 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

낸 기도, 그 시기의 견딤이 없

었다면 20주년도 없었던 것이

지요. 그런 강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런 

오래 참음의 가르침을 실천해

낸 목사님의 순종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도 어디에 

자랑할 만큼 교세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그런 다져짐 위

에 서있는 교회이기에 이제는 

어떤 풍랑이 온다 해도, 와도 

잘 이겨내며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갈 것으로 믿습니

다. 힘 있게 찬양하는 청년 찬

양 팀을 통해 더 확신할 수 있

었습니다. 

크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

심을 끼치는 교회들의 이야기

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요즈음이지만 목사님의 교회

는 여전히 이민사회에 빛을 

비추어주는 안식처로 존재할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하

십시오.
sy11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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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으며

이수영 목사
(뉴욕 등대교회)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

찰회(감찰장 김회창 목사) 회

원들이 신년하례회로 1월 3일 

오후 7시 용수산에서 모여 성

결운동에 대한 근본 이해와 회

원친교와 활동보고를 하고 신

년인사를 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필라교협 제39회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회원들이 신년하례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39회기 정기총회...신년하례 1월 6일 안디옥교회

필라교협 신임회장에 김성철 목사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신년하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12월 정기예배와 함께 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이종명 목사

를 선임했다.

신임회장 이종명 목사는 “기

아대책 처음부터 뒤에서 일해 

왔는데 회장은 새삼스럽다”며 

“여러 회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믿고 역량껏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

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특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설교 전

희수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

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

됐다.

전희수 목사는 “감사로 매듭

을 지으며...”(요11:39-42)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8년

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임원으로 섬기면서 세계 선교

의 비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께 감사한다”며 “본문에서 예

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

에 무덤에 찾아가 감사를 드렸

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

사할 수 있는가? 첫째,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둘째,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셋째, 미래

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

볼 때 감사하라”고 역설했다.

전 목사는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

가는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돼 사역보고 

전희수 사무총장, 감사보고 이

종명 목사, 회계보고 권금주 

목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동 기구는 아동결연과 일반

회비를 나눠서 회계한 결과 △

아동결연: 수입 30181.32달러, 

지출 24218.50달러, 잔액 

5962.82달러 △일반회비: 수

입 31366 .72달러,  지출 

28754.68달러, 잔액 2612.04달

러로 보고했다.

아동결연은 현재 북한,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트디부

아르에 98명과 후원 대기아동 

11명이 있으며 한 아동 당 한

달 결연비용은 30달러다.

또 아동결연과 별도로 진행

되는 사역으로 지난 10월초 과

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

사) 쉘라 선교지 방문과 11월

말 후원자의 밤을 보고했다.

회장선거는 전희수 목사의 

추천으로 이종명 목사가 박수

로 추대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

월 정기 및 시무예배는 23일(

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 및 총회를 마치고 참석

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새 회장에 이종명 목사
정기예배 및 총회...사역, 회계 보고 등 2018년 마무리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가 7일 오전 

8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OBA파운데이션(회장 정창용 

변호사), 남가주교협(회장 한

기형 목사), LA한인상공회의

소(회장 하기환) 공동주최로 

열렸다. 

브래드 리 변호사 사회로 열

린 조찬기도회에서 한기형 목

사는 “커뮤니티가 올림픽 중

심으로 안정되게 돼서 감사하

다”며 “신임 패트리샤 샌도발 

서장이 취임해 한인사회와 소

통하는 관계된 것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포사회가 경찰

서와 협조해 커뮤니티가 더욱 

아름답게 가꿔지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

였다. 

브래드 리 변호사는 “5년 전

부터 한해를 조찬기도회로 시

작해왔으며 경찰서장 이름으

로 열어왔다. 커뮤니티가 안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찬기

도회를 열게 됐다”며 “특별히 

새로 임명된 서장과 한해를 시

작하게 됐다. 오늘 기도회에 

교계와 한인커뮤니티의 리더

들과 만남을 통해 한인커뮤니

티를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한기형 

목사, 정요한 목사(LA평통 종

교분과위원장), 류당렬 목사(

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기도 

인도했다. 또한 LA 한인타운

을 관할하는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서장으로 임명

된 패트리샤 샌도발 캡틴을 환

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패트리샤 샌토발 서장이 환

영사를, 정창용 회장, 서영석 

회장(LA민주평통자문회의), 

박성수 수석부회장(LA한인상

공회의소)가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올림픽경찰서 후원 연례 조찬기도회
신임 패트리샤 샌도발 서장 취임

남가주 하일랜드 소재 임마

누엘 침례교회(담임 벤 스카욱 

목사)는 최영호 목사 안수식을 

6일 오후 5시30분에 가졌다. 

최영호 목사는 “전도사 시절

부터 사역해왔던 교회라 목사

가 돼도 사역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책임감 갖고 하는 것으

로 생각했다”며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리

더십 한사람 한사람이 저를 위

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는 거 

같아 감사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많은 분들의 기

도와 격려에 또한 감사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

러 목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

는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벤 스카욱 목사 집례로 열린 

안수식은 본 교회 찬양팀의 찬

양인도가 있었으며, 지난해 말

로 은퇴한 랍 진 목사가 20년 

이상 본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들을 위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벤 목사가 이날 목사가 

되는 최영호 전도사와 안수집

사가 되는 필립 뭇하트 집사에

게 문답을 했으며 문답이 마친 

후 회중들이 목사와 집사로의 

안수를 허락했다. 이어 벤 목

사가 두 사람에게 격려와 권면

의 말씀을 전했으며, 최 목사

와 필립 집사가 간증했다. 

또 본 교회 목회자와 안수집

사들 20여명들이 한사람씩 나

와 최 목사와 필립 안수집사 

부부에게 축복기도를 했다. 이

어 성찬식을 가진 후 벤 목사

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최영호 목사는 호주태생으

로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목

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목사는 서울 상도장로교회 최

승일 담임목사와 방경희 사모

의 아들이다.
<박준호 기자>

임마누엘침례교회 최영호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식이 마친후 최목사

와 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마누엘침례교회 최영호 목사 안수식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

사)는 지난달 25일 성탄절 예

배를 통해 교회예산의 1% 나

눔행사를 가졌다. 이 나눔은 

선교와 구제와는 별도로 10년

째 해오고 있다. 

은희곤 목사는 “참사랑교회

는 지난 10년간 성탄절에서 솔

선수범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일들을 해 

왔다. 요즘에 이민한인교회들

이 다 어렵다. 참사랑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12월 

초 회의에서 참석한 모두가 아

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을 모았

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4개 단체에 각 1천2

백 달러씩 총 4천8백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4개 기관

은 노숙인 사역을 하는 뉴욕나

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할

렘 노숙인 사역을 하는 브니엘

선교회(대표 김명희 선교사),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

도록 돕는 호프재단(대표 김종

성 목사), 해외아동들을 결연

해 떡과 복음을 제공하는 미동

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

상열 목사) 등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참사랑교회가 성탄절 예배에서 4개 단체에 기금을 전달했다. 

참사랑교회 성탄절예배서 1% 나눔 행사
4개 단체에 총 48달러...10년째 계속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2018년 12월 23일 주

일을 성탄예배로 드리고 성탄

전야에는 성탄축하예배로 친

교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또 30일에는 송년예배, 31일

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

할 뿐이나 주님의 뜻대로 더욱 

살지 못한 후회와 반성으로 회

개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는 의미로 2018년 마지막을 

예배에 집중하며 2018년을 보

냈다.   

이어서 2019년 새해 첫날은 

각자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

도와 묵상으로 신년을 맞았다. 

또 각자 형편에 따라 자유롭

게 금식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하

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백

성들을 인도하며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

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혜롭게 나라를 지도

해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

도하도록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 2019년 금식기도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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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신년하례회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

가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개신교수도원(원장 

김창길 목사)에서 2019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신년하례회

를 갖는다. 회비는 20달러(부부동반 시 사모회비 면제).

▲문의: (718)683-8884

2019년 예일 프로그램 등록시작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소득에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2019년 예

일 프로그램(Youth Academic & Leadership Empower-

ment-Y.A.L.E.)이 1월에 등록을 시작, 3월에 수업을 시작

한다. 등록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20

명 등록시 마감된다. 등록 정보: https://www.familytou-

chusa.org/yalesat/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뉴저지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뉴저지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1월 21일(월) 오후 8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945-1313

BLESSED 교육 컨퍼런스
뉴저지초대교회와 KPCA 뉴저지노회 공동 주최로 열리

는 BLESSED가 2월 9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

분까지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컨

퍼런스 주제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강사는 

박형은 목사, 노승환 목사(토론토밀알교회), Charlene Jin 

Lee  교수(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 아침과 점심이 제공되

며 등록비는 10달러. 교사 외에 교회교육에 관심 있는 자들

이 참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필수. 등록방법은 다음 링크

(https://goo.gl/tBqBCH)를 클릭해 내용을 작성하면 등록

이 완료된다. 1차 등록 마감은 2019년 1월 18일(금), 등록비

는 컨퍼런스 당일 교회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

usaamen.net/theme/community/ad/2018/1228.pdf을 참

조하면 된다. 

▲문의: (508)768-5135 오세준 목사, (646)300-4790 조

희창 목사

박태규 목사 모친 별세
뉴욕목사회 회장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의 

모친 김용순 권사가 한국에서 12월 31일 새벽 6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5세. 장례는 1월 2일 성남 영생원에

서 화장으로 치러졌다.

▲문의: nykacag@gmail.com

뉴욕영안교회 신년집회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1월 13일(주일) 오후 

5시부터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상한 목사(신북교회 담

임)를 강사로 신년집회를 갖는다. 

▲문의: (917)963-9356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

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

사)가 8일 오전 11시 퀸즈장로

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드렸다. 이날 김

인환 전 총장내외와 54회 동

문부터 103회 동문까지 참석

해 세대를 아우르며 친교의 시

간도 가졌다.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구

자범 목사(80회)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82회), 성경봉독 

장의한 목사(79회), 특송 임원

일동, 설교 이재철 목사(79회), 

헌금기도 박영수 목사(90회), 

광고 이윤석 목사(80회), 감사

패 증정(직전회장 박성원 목사

에게), 축도 정익수 목사(54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철 목사는 “사로 잡혀 

사는 사람”(행20:31-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

인다”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

해 역사를 이뤄 가신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놓지 않

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

까?”라고 묻고 “첫째, 그리스

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다. 

둘째, 깨끗한 삶을 살았다. 셋

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

고 말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우리도 이같이 살아감으

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

을 세워주는 목사, 신학자, 선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

다.

광고시간에 정익수 목사는 

총신 총장선출과 선배 장영춘 

목사, 박장하 목사의 건강을 

위해 합심기도 할 것을 건의했

다. 이에 아프리카 스와지랜드

대학교 총장직을 마치고 최근 

뉴저지로 돌아온 김인환 전 총

장이 학교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달로 다가온 총신대 총장

선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

로 이뤄져 교단과 더 나아가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길 기

도했다. 

2부는 식사와 교제로, 3부는 

윷놀이(진행 정주성 목사/86

회, 박영수 목사), 4부 경품추

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상만 목사(88회)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차기 총회는 6개월 연

장해서 2020년 1월에 열기로 

했으며, 5월 정기모임은 뉴저

지임마누엘교회(우종현 목사, 

85회)에서 열리게 된다.
<유원정 기자> 

김승희 

목 사 ( 뉴

욕초대교

회 담임, 

사 진 ) 가 

미국 퀸즈

교회협의

회 ( T h e 

Q u e e n s 

Federation of Church)에서 

수여하는 2019년 “우수목회자 

상(Meritorious Ministry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승희 목사는 “역사깊은 ‘

우수목회자 상’을 받을 수 있

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먼저 영

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 상

을 계기로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사역을 공유하기 바란

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목회자 상은 1961년부

터 16년 동안 퀸즈교협 사무

총장을 역임한 그랜트 F. 앤더

슨 목사를 기리는 상으로 1983

년부터 시상해왔으며 한인목

사로서는 처음이다. 

시상식은 퀸즈교협 88주년

을 맞아 1월 25일(금) 오후 7

시 플러싱 매도우 파크에 있는 

테라스언더파크에서 열리는 

연례만찬에서 있게 된다. 

한편 김승희 목사는 2015년

에 한인 목회자 최초로 엘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

다. 엘리스아일랜드 상은 전미

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1986

년에 제정한 상으로 미국사회 

및 이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

도자와 이민자에게 주는 상이

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14일 신년감사

예배를 앞두고 지난 7일 3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오전 10시30분 뉴욕대한교

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드린 

기도회 1부 예배는 하정민 목

사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마바울 목사, 합심 통성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제45회기 감

사예배 및 신년하례만찬을 위

해), 김재관 장로(뉴욕교계와 

교포사회를 위해), 박황우 목

사(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

해),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박

문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마바울 목사는 “

군사 같은 제자의 삶”(엡6:12-

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

적인 힘뿐 아니라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충만

을 받아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고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연약한 의지를 도와

주신다”고 말했다.

마 목사는 목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협 산하 모든 

목회자들이 바란다”고 강조했

다.  

2부 회무처리는 정순원 목

사 사회로 정재현 목사 개회기

도 후 신년하례만찬에 대한 진

행 상황을 소개했다. 

정순원 회장은 14일 오후 7

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

리는 행사는 총 440석이 준비

된다며, “교회별 참석인원 파

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소록 출판에 대해서는 양

민석 출판위원장이 진행상황

을 보고했다.

양 목사는 주소록에 수록된 

광고료가 총 45,700달러라며, 

신년예배에 수첩과 함께 배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년하례만찬 순서지에 수록

될 광고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오는 2월 15일(금) 교

협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열

린다. 이날 1차 때 발표하지 못

했던 예산안이 발표된다.
<유원정 기자>

지난 10년간 뉴저지 지역에

서 중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 (Chu r ch  Suppo r t 

Organization)와 유스 전문사

역 단체인 S t r e ams ide 

Ministry가 공동으로 개최한 

Youth Wave Conference(연

합수련회)가 Westin Hotel in 

Princeton에서 지난 12월 27

부터 29일까지 열렸다. 

개교별회 수련회를 준비하

기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한 이

번 수련회는 “The Truth”라는 

주제로 총 210명 38교회가 연

합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

다. 

주강사는 Sam Lee, Faith 

Cho, Peace Lee 유스사역 전

문  목 사 들 이  맡 았 으 며 , 

Chaewon Seo, Veronica 

Caballero, Brian and Pam 

Wheelock, Peter Song, David 

Kim이 선택강사로 각 분야마

다 관심 있는 다양한 선택 세

미나가 준비돼 진행됐다. 

또한 유스 사역자를 위한 트

랙이 운영돼 유스 사역자들의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

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

들리지 않는 진리(Truth)와 가

치관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

짐했다. 

참석교회는 백민교회, 호산

나교회, 세빛교회, 가나안교회, 

주님의교회, 시냇가에심은나

무, 지구촌교회, 컨넥티컷사랑

의교회, 내리감리교회, 복된교

회, 그레이스벧엘, NJ 우리교

회, 시나브로교회, 축복의교회, 

퀸즈감리교회, 새하늘교회, 뉴

욕세광교회, 수정교회, 열린문

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호산

나, 드림교회, 축복의교회, 내

리연합감리교회, 캐나다서부

장로교회, River Church, 

Sisimna Church, NY All 

Nations Church, NJ Full 

Gospel, Korean Church of 

Westchester, Catalyst Agape 

Church, Global Community 

Church, Missionary Alliance 

Church, First Presbyterian 

Church, Zion City Church, 

Light church, Church on the 

Hill.
<기사제공: CSO>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

관 장로)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플러싱에 있는 유니온 플

라자 너싱홈을 방문, “위문 찬

양공연”을 가졌다. 유니온 플

라자 너싱홈은 한인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곳으로 장로성

가단은 이날 환우들에게 새해

인사와 아울러 선물을 증정했

다. 

공연은 뉴욕장로성가단의 

합창 외에 소프라노 유영숙, 

트럼펫 듀엣, 아이노스중창단,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 톱연

주 등의 순서도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참석동문들

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신년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CSO와 Streamside Ministry가 공동주최한 유스 연합수련회 참

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이날 첫 곡으로 “다정하신 주님의 품에”를 합

창했다.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혀 살라”

김승희 목사, 퀸즈교협‘우수목회자상’수상

교회별 참석인원 파악 급선무

“The Truth” 주제...38교회 210명 참석

뉴욕장로성가단, 너싱홈서 위문 찬양공연 

미주동부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뉴욕교협 신년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

CSO-Streamside Ministry, 유스연합수련회

동부교계 게시판

샬롯장로교회 성탄감사예배에서 주일학교 교육부가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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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USA 미주대표 취임 및 신년감사예배 
시드USA 신년감사예배와 박신욱 선교사의 대표 취임예배

가 15일(화) 오전 11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562)926-4700

세리토스장로교회 2019 신년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17

일(목)부터 20일(주일)까지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교

회)를 강사로 열린다.   

▲문의: (562)677-7777, (562)860-5451

KUMC 남가주여선교회 신년하례식
한인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여선교회 신년하례식이 12일(토) 

오전 9시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818)785-2103

인랜드교회 2019 선교컨퍼런스
인랜드교회는 2019 선교컨퍼런스를 11일(금)부터 13일(주

일)까지 갖는다. 일정과 장소는 11일(금) 저녁 7시30분 본당, 

12일(토) 오전 8시30분 브니엘채플, 13일(주일) 1-4부 예배 

본당이다. 강사는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문의: (909)717-0909, (714)705-9123 김택영 목사

성경 66권 3박4일 완독 집회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이 주최하는 ‘성경66권 

3박4일(약50시간) 통독집회’가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라모나 수양관에서 열린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참

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70달러(부부 100달러). 집이 가까운 분

은 집에서 왕래가 가능하다. 

▲문의: (909)268-4279

남가주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323)404-3147, (323)578-7933

한미연합감리교회 신년말씀사경회
한미연합감리교회(담임 한동수 목사)는 신년말씀사경회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류재덕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문의: (719)570-0300

라크마 & LA매스터 오케스트라 음악회
라크마(지휘 윤임상 교수)와 LA매스터 오케스트라가 주최

하는 음악회가 13일(주일) 오후 6시 더 소야(밸리포퍼밍아트

센터 18111 Nordhoff St, Northridge)에서 열린다.

▲문의: (818)648-2622

제8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런스 
제8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런스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

는 설교 성경적 상담설교(로마서의 상담설교)’라는 주제로 14

일(월)부터 19일(토)까지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스티(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전

형준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성경적상담학회장)

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 (714)864-7540드보라김 목사, (909)502-1552김

성희 간사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2018

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예배로 

2019년 새해를 일제히 맞이했

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남가주든든한교회(김

현인 목사)의 특별새벽예배를 

시작으로 신년 첫 주와 둘째 주

에 걸쳐 기도로 시작했다. 은혜

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주

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

키자!’라는 주제로 은혜이슬새

벽부흥회를, 나성금란교회(이

석부 목사)는 ‘축복의 통로(창 

12:2-3)’라는 주제로,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와 나

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

성장하라!’라는 주제로 동양선

교교회(김지훈 목사)는 ‘새로

운 시작, 마음을 다하여(신

6:4-5)’라는 주제로 2일부터 5

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가

졌다.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

는 3일부터 5일까지 ‘새벽의 말

씀과 기도로 여는 삶의 축복’이

라는 주제로 새벽기도회를 가

졌으며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다니엘새벽기도회를 2

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실시했

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

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으로 나성순복음교회(진

유철 목사)는 신년축복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7일부터 12일

까지 가졌으며 나침반교회(민

경엽 목사)는 ‘복음이 바꾼다!’

라는 주제로 2019년 신년저녁

기도집회를 가졌다. 

또한 선한청지기교회(송병

주 목사)는 신년말씀사경회를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는 

신년부흥회를 갖는 등 남가주

교계는 2019년 기도와 말씀으

로 시작하게 된다.

다음은 2019년 신년특별새

벽기도(저녁기도) 및 집회 일

정이다.

남가주 한인교회 기도로 새해 시작
일정 교회 비고

12월17일-1월5일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1월 1-5일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1월 2-12일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1월 2-5일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오렌지한인교회(김윤진 목사)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이동우 목사)

 포도원교회(정영민 목사)

1월 3-5일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

12월31일-2월10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 신년축복 40일 기도회

1월 2-11일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신년축복저녁예배

1월 7-12일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심창섭 목사)

 샌디에고소망교회(이창후 목사)

 인랜드교회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신년저녁집회

1월 8-12일 윌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목사)

1월 21-23일 샌디에고한빛교회(정수일 목사)

1월 2-5일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신년말씀사경회(강사: 기동연 교수)

1월 3-4일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신년특별저녁집회(강사: 권영국 목사, 김태형 목사)

1월 9-12일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신년축복 선교부흥성회(강사: 강성영, 정수미 선교사)

1월 10-13일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목사) 신년부흥회(강사: 한동수 목사)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신년부흥회(강사: 박득훈 목사)

1월 11-13일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신년부흥사경회(강사: 김영헌 목사)

1월 24-27일 샌디에고한빛교회(정수일 목사) 부흥집회(강사: 김원기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강사: 장학일 목사)

1월 25-27일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신년말씀집회(강사: 이성호 목사)

윌톤한인장로교회 제 2대 

한현종 담임목사 취임감사예

배가 지난 12월 30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박준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

된 예배는 김도우 장로의 기도

와 윌톤교회 성가대 찬양에 이

어 박준철 목사가 ‘땅에 떨어

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됩시

다’(요12:20-26)란 제목으로 “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야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

도를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섬김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현종 목사의 서약과 

교인서약이 있은 뒤 한현종 목

사를 윌톤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이날 축가는 LA숭실OB남성

합창단이 했으며, 최승구 목사

의 권면이 있은 후 김도림 장

로가 담임목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담임목사로 취임한 한

현종 목사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복음전파를 위

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

에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

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박준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윌톤한인장로교회는 1972

년 설립된 교회로 1년 전 김도

석 초대 담임목사가 소천했다. 

한현종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해왔다.
<이성자 기자>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사모와 함께 기념촬영

“복음전파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다”
윌톤한인장로교회 제2대 한현종 담임목사 취임 

제 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상식이 지난 12월 21일 LA총

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용언

(남, 1950년생)씨가 시 부문에

서 가작을 수상했다. 작품명 ‘

아리랑’에서 그는 40여 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느낀 사실

적 경험을 자신만의 상징과 재

치로 표현했다. 

1999년 제 1회 개최를 시작

으로 매년 시행돼 올해 20회

를 맞이한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민족 정체성 유지 함

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모

전이다. 시, 단편소설, 체험수

기(이상 성인),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경험담, 한글학교

에서의 일화 소개, 그리고 기

타 자유주제(이상 청소년) 부

문으로 이뤄져 있다. 

성인은 거주국 7년 이상, 청

소년은 거주국 5년 이상 체류

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상식이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제 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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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이사회가 대순진리회 

관련 단체인 대진성주회 측 인

물들로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양대 신학대 학생들과 교

수,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

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는 지

난 28일 안양대 수봉관에서 전 

학생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

에는 신학대와 일반대를 포함,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대진성주회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우일학원 이

사회는 지난 17일 대진성주회 

측 인물 2명을 새 이사로 또 추

천했다. 지난 8월 대진성주회 

측 인물을 추천한 이사가 이번

에도 새 인물을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시진상조사위원장 

강경림 교수는 “대진성주회 측 

인물을 이사로 추천한 이사들

이 모두 ‘이사장 요구로 추천 

안건을 올렸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기도

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도

자로 나선 왕현호 신학대 학생

회장은 “어두운 고난이 교정에 

닥쳐 왔다”면서 “비대위가 지

혜를 모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시 이뤄질 줄 믿는다”고 기도

했다.

비대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안태준 목사)과 

함께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

다. 이은규 위원장은 “이사 승

인 취소와 이사장 직무집행정

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

월 8일에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

안양대 이사장의 매각 시도를 

저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이 시작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

연·대표 홍연호)는 1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

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

지)을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

난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

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취지는 신천지가 헌

금뿐 아니라 봉사나 강제 예배 

참석 등으로 젊은 시절을 빼앗

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신천지 탈퇴자 3명

이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외에 교주 

이만희(87)씨와 김남희 전 국

제여성평화그룹(IWPG) 회장

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2014년 신천지에 빠진 B씨

는 충남 서산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했

다. B씨는 “어린이집이 무너져

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가족 사

업이 무너진 뒤 아내와 가족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며 눈물을 훔쳤다. 

B씨의 딸 C씨는 “IWPG에서 

일했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

는 것 자체가 신천지의 실상”

이라며 “IWPG가 평화를 명분

으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걷는 

CMS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

의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전피연은 지난 24일 경기남

부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횡령 및 배임) 위반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주 이씨와 김 전 회장

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기도 가

평과 경북 청도 등에 각각 수십

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오 목사의 설

교권과 당회장권 등 직무 일체

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

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37

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

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 

등 오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

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10일 법

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

청서를 제출하며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강단에서 설교하

거나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

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1회당 10억원씩 자신들에

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

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를 사

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

으로 세우고 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고문 180개를 교

회 안에 붙여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필

요한 정도로 김씨 등 4명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

을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

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

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

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를 총찰(總察)하는 

직무를 맡은 동서울노회가 지

난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해 

김씨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김씨 등이 제

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당회

장 파송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목사가 교

회 대표자로서 불법행위를 하

고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

신청인들은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

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본안 판

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

라면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

료만으론 오 목사가 불법적이

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부족하다”고 판

단했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

장으로 파송된 박진석 목사는 

지난 20일 오 목사에게 설교권

을 부여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3·1

운동 정신 계승, 부흥을 향한 

열망.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다. 신년사가 교

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체

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3·1운

동, 부흥은 2019년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신년사

에 담겨 있는 지향점들을 살펴

봤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 훈

풍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실감케 한다. 통일

과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

도와 노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

결회(총회감독 김영수)는 “북

녘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리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

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한국교회는 역사적 교

훈과 초창기 영성을 되살려 교

회와 사회에 적용할 사명이 있

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은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기념하

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

은 “3·1정신이 외쳤던 억강부

약의 질서는 성서가 말하는 산

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

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위로와 

맞닿아 있다”며 “3·1운동 100

주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

회”라고 독려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장 김충섭 목사)는 

3·1운동의 신앙을 이어 “정의·

평화·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

에 앞장서자”고 발표했다. 

기독교 정체성을 공고히 하

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자는 메

시지도 많았다. 대한예수교장

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림형

석 목사)은 “내년 한 해 한국교

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교회마다 부흥을 위

한 말씀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

도하자”고 권면했다. 예장통합

은 신년사에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 “여호와여 주

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

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

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구

절을 인용했다.

예장합신(총회장 홍동필 목

사)도 ‘말씀 순종’을 제시하고 “

새해가 되었기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

셔야 새롭게 된다”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고 밝혔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

종철 목사)는 부흥을 고대하면

서 ‘교회 세움’이란 표현을 사

용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

고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

련하자는 것이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장 윤기순 목사)는 복음전파를 

통한 작은 교회 부흥과 사중복

음의 교단 정체성 확립을 각각 

주문했다. 대한성공회(의장주

교 유낙준)와 기독교대한감리

회(감독회장 전명구)는 각각 ‘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성경적 

회개와 중생, 변화된 삶’을 강

조했다.

안양대 대순진리회 매각 반대 

신천지 상대 국내 첫 ‘청춘반환소송’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평화-3·1운동-부흥’키워드로 새롭게

이사진 교체에 비상대책위 반발 확산

교계 연합기관·교단 신년사에 담긴 비전

100년 전인 1919년 이 땅은 3·1운동의 만세 소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희망으로 들끓었다. 자주독립

의 열망으로 시작된 3·1운동과 그 열매로 탄생한 임시정

부는 자주(自主) 평화(平和) 화해(和解) 일치(一致)의 

정신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오늘날 겨레의 온전한 자주독립

은 미완이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73년의 세월

을 지냈고 이념·계층·양성 간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

다.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를 뛰어넘어 타 종교와도 연합

한 3·1운동의 기독교인, 좌와 우를 구분하지 않고 민족 

노선을 추구한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이 절실하다.

한완상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

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3·1운동

에 감명받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를 세웠다”며 “민주공화제와 

비폭력, 평화 이 세 가지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관통하

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북한과의 공동 행사 성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

이다.

역사학계 원로들은 ‘미완의 3·1운동을 분단체제 극복으

로 완성하자’고 촉구했다. 강만길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는 “100년 전 독립이 역사적 과제였다면 지금의 과제는 

평화통일”이라며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가 좌우 합작에 

힘썼듯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윤경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체제 경쟁을 

벌인 남북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만절필동(萬折必

東·황하는 수만 번 굴절해 흐르다 기필코 동쪽에 도달한

다)처럼 통일이란 큰 바다에 안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전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한반도가 하나 되는 일

에 기독교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자”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연중

기획으로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및 ‘임시정부 수

립 100년의 발자취와 평가’를 보도한다.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는 비폭력·민족자결·교

회일치를 추구한 3·1운동의 기독교적 가치를 집중 조명

한다. 기독인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의 거점이

었던 교회와 미션스쿨들을 발굴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전할 예정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발자취와 평가’는 중국 상하이

를 시작으로 항저우 자싱 광저우 충칭 등 임시정부 27년

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임시정부의 서방 외교 근거지였던 

미국 워싱턴DC와 제1차 한인의회가 열린 필라델피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임시정부가 공표한 임시헌법을 분석해 100년 전 임시

정부가 꿈꾼 나라의 모습도 다시 그려본다. 임시정부 외

교 전략과 광복군의 활약상, 임시정부를 도운 외국인 조

력자들의 흔적을 되짚고 무명의 독립운동가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100년 전 하나 됐듯, 통합정신으로 분단 극복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앞두고 ‘3·1운동 

100주년 기독교기념사업위원

회’가 발족했다. 국민일보(사장 

변재운)와 국민목회자포럼(대

표회장 소강석)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그

랜드볼룸에서 기독교계를 비

롯해 정·재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했다. 

‘100년의 기억, 위대한 대한

민국’을 슬로건으로 내 건 기

념사업위원회는 3‧1운동의 중

심에 섰던 기독교의 희생정신

을 현대화하고 감춰져 있던 선

교사와 독립운동가의 활약상

을 발굴하기로 했다. 소강석 대

표추진위원장은 사업 소개를 

통해 이 같은 활동 계획을 자

세하게 소개했다. 

<8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

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

며 감사해야 하겠지만 새롭게 

펼쳐주시는 날들을 살아갈 때

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나

간 일들을 과감하게 뒤로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백세시대가 온다고 

해도 친구가 신년인사 글에 적

었듯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보

다 짧을 것은 확실한 일이다. 

오랜 세월을 알던 집사님은 연

말연시를 미국에서 지낸다고 

한국에서 놀러왔다가 성탄절 

다음날 응급실로 간 후 1월 1

일에 세상을 떠났다. 또 우리학

교 교수의 부인되는 분은 암투

병 끝에 1월 2일에 어린아이들

을 남긴 채 주님께 갔다. 새해

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의 마음

이 기대로 부푼 이 한 해의 첫 

시작에 이미 주변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것

을 다시 생각한다. 선물로 주어

지는 올 한 해의 하루하루를 어

떻게 살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좋은 새해계획도 세우

고 실천을 위한 결심도 해야겠

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

리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이루

어지지만은 않는다. 특별히 주

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올 한해도 나의 삶의 모든 것

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

며 그 나의 최선을 드려 그 분

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나의 가는 길에 늘 동행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새롭게 걸어

가는 2019년 하루하루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

가고 싶다. 

주님, 올 한해도 주님을 사랑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

패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둘러

주옵소서.   

  lpyun@apu.edu

3·1운동 100주년 기독교기념사업위 발족 
“3·1정신 회복하자”...국민일보, 국민목회자포럼 21일 발족식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

활 경력은 길어졌지만 공식 

예배 참석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

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

까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원(기사연·원장 김영주)은 지

난 2-3월 전국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

인 200명 등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에는 이를 1982년 발표된 ‘한

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상의 설문조사와 비

교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

다. 

박재형 기사연 연구실장은 

24일 “모집단이 다르고 질문 

문항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

난 36년간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라며 “2019년 종

합조사 때는 분석 틀을 더 정

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개신교인 인식조사

에선 72.5%가 10년 이상 신

앙생활을 해왔다고 답했다. 

특히 ‘20년 이상’이란 응답이 

58.1%로 압도적이었다. 1982

년 설문조사에선 평신도의 교

회생활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이란 응답이 52.3%

였다. 2018년과 견줘 약 20% 

정도 낮다. 세월이 흐른 만큼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경력

도 길어진 것이다.

반면 2018년 조사에서 신

앙 경력이 ‘1년 미만’이란 응

답은 4%, ‘1년 이상~5년 미

만’ 답변은 9.9%에 그쳤다. 이

를 분석한 성공회대 신익상 

연구교수는 “새롭게 전도되

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

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공식적 예배 참석 횟수 역

시 80년대만 못하다. 2018년 

조사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72.2%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공식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

한다고 답했다. 그중 ‘일주일 

1-2회’ 답변이 58.8%, ‘일주

일 3회 이상’은 13.4%였다. 반

면 1982년 조사에선 평신도

의 ‘일주일 2회 이상’ 교회 출

석 비율이 84.8%였다.

‘신앙심이 깊은가’ 질문에 

2018년 조사에선 ‘보통’ 응답

이 44.9%, ‘그렇다’ 25.5%, ‘매

우 그렇다’ 8.6%였다. 질문 자

체가 다르긴 하지만 1982년 

조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

는가’  질문에 목회자의 

98.3%, 평신도의 93.2%가 긍

정적으로 답했다.

신 연구교수는 “교회 공식 

행사 출석 횟수가 줄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적 신자 비율

이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이

라며 “신앙의 지속성은 안정

적”이라고 말했다. 

기사연, 2018년 개신교 인식 분석 발표
1000명 대상 1982년과 비교

신앙생활 기간 늘고 공식 예배 참석 횟수는 줄어

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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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 카스타네다는 강력한 리더이

다. 그는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많

은 재소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오

마가 호세 마퀘즈를 도와줬는지에 

관한 한 간증이다. 

“진정한 부흥의 이야기”-호세 마

퀘즈 

교도소에 오기 전 나의 생활은 그

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거리에서 

마약매매를 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딱 한 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

하는 기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

에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다. 마약과 

술을 마시며 심지어 아내를 구타하

기도 했다. 그럴 무렵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아내를 집에서 

기다리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교도소에 감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로 라틴 음

악프로를 듣고 있는데 아내가 새 남

자친구에게 보내는 사연을 듣게 되

었다. 갑자기 극도로 우울해지며 자

살충동을 느꼈다. 침대 시트를 찢어 

내 목에 둘둘 감는 순간 감방 동료가 

교도관에게 소리쳤고 나는 한 주 동

안 자살 방지를 위한 병실로 옮겨졌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집에 남겨

진 아이들이 떠올라서 다시 삶의 의

지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러나 법정대기실에서 한 재소

자와 다투다가 그가 내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던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

게 다쳤다. 병원치료를 받은 후 A동 

1호 방에 수감되었고 그 곳에서 오

마라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

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나님조차 나를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독방에서 메리 박스터가 

쓴 “신성한 지옥계시”(A Divine 

Revelation of Hell)를 읽으며 마침

내 영적으로 깨어났다. 살아계신 하

나님을 믿게 되면서 독방에서 나온 

후 일주일 내내 오마 형제가 하는 성

경공부에 참석했다. 그 때부터 하나

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3:16절과 갈라디아서 

4:4~6절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

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

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19-20).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4:9). 

이제야 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

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영

생을 얻기 위함이었다. 

고난과 치유 

오마 카스타네다는 예배시간에 

설교를 했고 많은 재소자들을 예수

님께 인도하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

었다. 

“섬기는 기쁨”-오마 카스타네다

 

나는 문신 아티스트로 15년 동안 

피어싱을 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처럼 보였지만 마약매매를 하는 바

람에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

았다. 지역을 장악하고 독점판매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서 내 

인생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2

년 나는 마약혐의로 기소되어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다행히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다. 

“주 예수님, 제 인생에 당신이 필

요합니다.” 2004년 4월 예수님을 영

접한 이후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

었다. 나는 15년 동안 마귀를 섬겨

왔다. 이제 나는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이 

15년이 지나면 마귀를 섬긴 15년과 

하나님을 섬긴 15년 둘 중 어떤 15

년이 더 좋은 것인지 결정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집과 가족을 잃고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했다. 그

녀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는데 작

은 딸은 엄마가, 큰 딸은 내가 맡기

로 했다. 그리고나서 교통사고로 폐

에 혈전이 생기고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는 일까지 겹치게 되었다. 그 

당시 동거하는 여자의 여동생이 그

녀의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그 남자를 혼내주려 찾아갔는

데 나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를 구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4장 

12절과 13절을 보여주셨다. 자수하

든지 계속 도망가든지 결정을 내려

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네가 거리에서 마약을 팔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 것이

다.” “제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나는 그 길로 자수했다.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

겨왔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고 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며 분노

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

을 전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

하셨다.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회복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

떻게 이런 곳에서 웃으며 이토록 기

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제 인생에

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

도는 곧 나의 매일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지식으로 나

는 매주 세 개의 성경공부를 인도하

였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마귀의 거

짓말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이곳이 곧 치유 받는 은혜의 장소임

을 말해주었다. 

어떤 것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

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15년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

시는 마귀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계

20:10, 15).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천

국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므로 아

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8:36). 

 평안

2019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

지난 30여년간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뉴욕한인연합교회를 섬기시다

가 조기 은퇴하고 니카라과에 영성 사역을 위하여 나실인 공동체를 개설,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의 사역을 섬겨온 오영관 선교사가 5번

째로‘ 2019 목회자 핸드북’을 펴냈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는 오는 2월에 전도대회를 개최할 까라소주 목회자들

을 대상으로, 또 12월 31일에는 마사야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핸

드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남미 목회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변변한 목회 자료나 설교자료 없

이 중구난방으로 개인의 영성에 의지하여 설교하는 것을 지켜본 후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교회력에 맞추어서 사도신경, 교회력에 따른 주일 성구

와 주일예배 설교자료, 성경에 수록된 여성 인물과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

한 저녁예배 설교자료, 그리고 악보를 볼 줄 몰라서 니카라과 개신교회에

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찬송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독문을 그

대로 스페인어로 번역한 교독문을 수록하여 그야말로 현지인 목회자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설교자료를 비롯한 자료들은 김복순 선교사, 김연희 선교

사, 이현숙 선교사가 번역하고 Juan Carlos Davila 목사가 교정을 보았고, 

찬송가 50곡은 이동홍 선교사가 선정하여 편집하는 등 현지인 목회자들

을 위한 선한 사역에 함께 협력하여 목회자 핸드북을 펴낸 점입니다.

모쪼록 2019 목회자 핸드북이 현지인 목회자들의 목회와 설교에 도움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4면에서 계속>

제가 군대에서 복학하여 대학을 다

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어느 겨울에 심한 

감기로 편도선염을 앓게 되어 고열과 

몸살의 고통으로 너무 힘든 밤을 보

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편도선이 

부어 몸이 아프면 늘 옆에 앉으셔서 

머리를 짚어주시고 미음을 먹여주시

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돌

아가시고 안 계신 어머니 생각하며 

외롭고 너무 아파서 울다가 잠이 들

었는데 꿈속에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구절을 읽어주

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9

장 15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시

고 목사님이 기도해주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다가 깨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제해온 약을 먹어도 차도

가 없던 상태였는데 열이 내리고 통

증도 없어지고 온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학교 앞에 있는 교

회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감사하며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약 40년간 목회하면서 때

로 어려울 때면 “하나님 제 어머니가 

저를 잊어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

으신다고 하셨죠. 저를 하나님 손바

닥에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저를 기

억하고 계시죠”라고 확인하며 사역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

고 계십니다. 어찌 이러한 간증이 제

게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

매 여러분, 이 한해도 주 안에서 평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 혹시 오더라도 원

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전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므로 잘 이겨 나가시

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일은 모래 위에 써 놓고 좋은 

일은 대리석에 새겨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과 더불어 지

나간 좋지 않은 일들은 모래 위에 적

은 글처럼 지워버리고 밝아온 2019

년에 주실 또 다른 은혜의 순간들을 

마음의 대리석에 많이 새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

랑이 우리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습니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

께 기도합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

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

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

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

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

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

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

라”(사46:3-4).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n Jesus our Savior.”
pwkim529@gmail.com

선교 편지  니카라과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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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남미아태아대학원은 2014년 3월 1

일, 5-7일 총신 국제대학원 졸업/학

위수여식 후 필리핀 마닐라 제 10회 

ATEA신학포럼과 정기총회에 참석하

여 비전을 나눈 후 2014년 그리스 아

테네 11회 신학포럼과 정기총회, 아

태아대학원 설립에 이화평 선교사와 

함께 참석하므로 남미아태아대학원

이 태동되었다. 

그 이후 2014년 7월에 서울 백석대

학교에서 아태아대학원 원장 취임한 

김의원 박사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고, 

2015년 1월 캄보디아 프놈팬 12회 총

회에 지덕진 박사, 장화경 박사와 함

께 참여하여 캄보디아 아태아대학원 

개원을 축하하고 2016년 5월1일 남

미아태아대학원을 개원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하나님의 계

획과 섭리가운데 성령의 주도적 역

할 속에 쓰임을 받으신 한국인 선배 

선교사들의 선교역사를 정리하는데 

뜻을 두었다. 즉 브라질 및 남미선교

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생존해 계

실 때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정

돈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을 학문적으

로 연구하므로 역사성을 보존하며 전

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

였다. 

또한 남미아태아대학원은 선교 동

역자들에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경

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펼쳐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므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라질 및 남미지

방학을 깊이 연구하는 또 하나의 목

적을 두고 설립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 시작

2016년 5월 11-13일 영광교회(김

용식 목사) 남미 아태아대학원 개원

기념(ALLS:ATEA Institute for In-

ternational Studies) 학술강좌를 가

짐으로 출발하였다. 주강사로 김의원 

박사, 김연수 박사, 성남용 박사를 초

대하였는데 김의원 박사는 개인 사정

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김

연수 박사의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

과 선교”, 성남용 박사의 “한국인 입

장에서 해석한 난민사역에 관한 성경

적 관점”을 주제 강연 후 질의 문답시

간을 가졌다. 

그리고 발제 강의는 브라질과 남미

를 깊이 연구한 김용식 박사(브라질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역사 방법론), 

장화경 박사(브라질 선교전략으로서 

영적전투의 상황화), 지덕진 박사(브

라질 아마존지역 상황과 개신교 선교

현황 및 선교전략), 장현택 선교사(브

라질에서 훈련되어 남미를 발판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 박성흠 박사(

아르헨티나 지역선교연구)가 각각 담

당하였다. 

남미아태아 대학원은 공개 학술강

좌로 시작하였고 목회자와 선교사 평

신도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온 주강사 위주로 프로그램

을 진행하지 않고 이 지역 리더들의 

강의로 시작하였다. 

CONPLEI(브라질 및 남미아마죤지

역 지도자 연맹) 장현택 선교사가 “

아직 복음이 필요한 세계의 열대 우

림지역”, “GREEN WINDOW”를 살펴

보고 주강사 김연수 박사의 “성경 스

토리텔링 사역과 선교” 주제 강의를 

들은 후 “선교시각에서 본 브라질 및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주제

를 놓고 좌담회를 진행하였는데 패널

에는 박성흠 선교사(GMS중남미지역

대표), 김선웅 선교사(GP 남미지역대

표), 손성수 선교사(미주고신선교사. 

예수사랑교회), 김용식 목사(KCM브

라질 설립자, 영광교회), 박한진 선

교사(UBF선교회 브라질대표), 장화

경 박사(코디아스선교회 대표), 지덕

진 선교사(아마존개혁장로교 학장)

가 함께 했다.    
kangsungchuel@gmail.com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1)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역사 정리, 보존, 전수 뜻 두고 설립

선교사 시공 경제적 문제해결, 자기개발, 현지학 연구 모색

   

‘아멘’은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의 척도로 여

겨진다. ‘아멘’을 많이 외치고, 크게 외치는 성도들은 

대체로 신앙심이 좋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에

서만 이뤄지는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개념은 다르다. 바로 이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평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

정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아멘’

이 이뤄지는 곳은 바로 삶의 현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진정한 ‘아멘’이 이뤄지는 삶의 모습

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멘’이

라 함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결단의 고백에 

합당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 없이 반복했던 ‘아멘’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

음을 깨닫게 되자 고개가 숙여지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다. ‘아멘’을 통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약

속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

든 나는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반

성이었다. 어쩌면 ‘아멘’을 외치며 교회 내에서 내 신앙

심의 수준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진정성을 담아서 외쳤을지 모르는 ‘아

멘’, 그러나 그 외침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곳은 바로 

내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2011년에 아내, 그리고 10개월 된 큰 아이

와 함께 유학을 오던 당시, 우리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

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

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유학생활은 말처럼 그리고 우

리가 세워 놓은 계획처럼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아무

도 모르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인생의 ‘광야’와 

마주해야만 했다. 

저자는 ‘광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유학생활이라는 광야의 삶을 

통해 ‘아멘’의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아닌 시작점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듣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

으로 드러나는 ‘아멘’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그

리고 표면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됐

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아멘’이 이뤄졌다

면 광야 같은 삶의 곳곳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

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아멘’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을 구체화하지 못했었다. 하나

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

제 삶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

에서는 ‘아멘’의 삶을 ‘말씀이 주도하는 삶’, ‘강인한 마

음이 이끄는 삶’으로 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는 관계의 지혜와 평생의 가치와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멘’의 삶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솔

직히 그러한 삶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인간의 연약한 

감정,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 특히 우리의 마음을 혼

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말 그대로 정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늘 끊임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속에서 ‘아멘’을 외

치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

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다른 외부적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 깊은 속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

고 살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도 오직 성령님

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었던 것이

었다. 

‘아멘’의 삶은 마치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한 결

단과 순종, 헌신이 필요한 삶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

다. 하지만 이 책을 덮는 순간 내가 느낀 ‘아멘’의 삶은 

바로 축복의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

는 것은 내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바로 축복의 현장

으로의 초청인 것이다. ‘주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

성, 그리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

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삶인 것이다. 

그 ‘축복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

하는 왜곡된 성공의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갈림길은 ‘아멘’의 선포, 그리고 ‘아멘’의 행함에

서 결정되는 것이다. 저자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

명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장으로 ‘아멘’의 삶을 살

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했다. 그의 표현에서 ‘입술

의 고백’과 ‘삶으로 증명’은 모두 중요한 행위이다. 하

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을 이루며 우리는 성숙한 그리

스도인으로 성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진

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의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가져

다준다. 영혼의 건강함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고, 육신

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분의 풍성한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한 삶은 결

국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진 삶, 그 삶이 바로 ‘아멘’의 삶인 것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책은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아멘의 축복된 삶에 대해 알려주었다. 깨달음

은 기대로 이어진다. 작은 삶의 순간부터 ‘아멘’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소망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

며 이뤄내고 싶은 기대가 내 마음속에 가득 부어졌다. 

“아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한 것이

라면, 이제 ‘아멘’의 삶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 주시는 축복의 삶의 모습을 내 삶 곳곳에 새겨나가

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아멘’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과의 친밀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

다. 그 아름답고도 귀한 축복을 누리는 ‘아멘’의 삶을 

간절히 소망해본다. 

세계기독언론인협회 독후감 응모전 대상

책이름: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조훈호 전도사
(달라스 한우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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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도가 지적한 말세에 일어날 거짓교훈은 

어떤 특성을 나타냅니까? 첫째, 혼인을 금하게 

합니다(3). 비성경적 금욕을 강조합니다. 금욕

은 귀하나 금욕주의는 인간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혼

인을 무시하는 그 어떤 형태도 모두 거짓교훈

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이 교회

를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음식을 먹는 일에 

올무를 만듭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일상

생활의 경건의 정도를 논하는 것은 비성경적

입니다(4). 셋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4-5).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런 일을 

거룩한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

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교훈의 특징(딤전1:3-5)찬379장화

거짓교훈의 운동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항상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선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화인맞은 양심이

란 선악의 분별력을 잃은 굳은 양심을 가리킵

니다. 마귀는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

려고 거짓교훈을 쉽게 따르도록 혼미하게 만

듭니다. 둘째, 외식을 경계해야합니다(2). 어

두운 양심이 우리를 쉽게 외식하게 만듭니다. 

인간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속과 겉이 다르게 살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

려고 합니다. 셋째,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2). 이 외식은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

면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진리인 성경

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

니다. 진실한 신자가 됩시다.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히라(딤전4:1-2)찬402장  월

예수 안에서 연합된 모든 신자는 충성된 일

꾼이 됨이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충

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바른 교훈으로 

깨우쳐야합니다. 바른 교훈은 성경과 그것을 

적용한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부터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일에 충실해

야합니다.  그때 어리석은 형제는 진리로 깨우

치게 됩니다. 둘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

은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훈련을 통해 그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참된 마음을 더하지 않

으면 거짓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좋

은 교훈으로 양욱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

이의 성장처럼 성경을 정기적으로 깨달음으

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충

성된 주의 일꾼이 됩시다. 

예수의 좋은 일꾼(딤후4:6)찬461장수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과 진리로 연단된 일

군을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금같이 연단된 신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신화를 버려야합

니다(7). 귀맛을 돋우지만 인간의 지혜를 따르

면 망합니다.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둘째, 경건

에 이르기를 힘써야합니다(7). 경건이란 하나

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

에서 사는 삶입니다. 왜 이것을 추구해야합니

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을 연단해

야 합니다(8). 자기훈련을 가리킵니다. 경건의 

골자인 하나님의 성품, 의인신을 나타내기까

지 항상 자기를 살펴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

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욥처럼 연단

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경

건의 연단을 추구합시다.  

연단 받은 자(딤후4:7-8)찬381장목

사도의 확신과 찬양은 교회의 것이어야 합

니다. 다양한 은사 속에 공통된 은혜는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

러 다른 말로 경건의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첫째, 경건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힘써야 합

니다(10).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목사의 사역 초

점이 경건의 삶에 맞추어야합니다. 둘째, 소망

을 하나님께 두어야합니다(10). 교회의 모든 

비전과 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

쳐야합니다(11). 우리가 희생하는 목적과 영

원히 나아갈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교회가 확신하고 모세의 노래처럼 교회

의 찬양과 고백이 돼야합니다. 이 신실한 영원

한 복음을 즐기며 온 세상에 전합시다.

금 미쁘신 말씀(딤후4:9-11)찬539장

교회는 경건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경건의 본이 돼야만합니다. 어

떤 방면에 그 경건을 보여야합니까? 첫째, 말

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본을 보여야합

니다(12).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구하고 안으

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밖에서 몰

려오는 온갖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절을 지켜야합니

다. 둘째,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

다(13). 이 경건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을 가까이 하는 일 곧 읽기, 듣기, 연구하기 그

리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경험

적으로 알아 경건한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셋

째, 성경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합니

다(13). 목회사역은 바로 성경과 성령의 사역

이어야 합니다. 

경건의 본(딤후4:12-13)찬194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

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가운데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

를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NIV)

▣ WORD & IDIOM

• In the beginning : 태초에, 처음에 

• God : 하나님 

• created : create(창조하다, 만들다)의 과거 

• the heavens : 하늘 

• the earth : 땅 

▣ GRAMMAR

1절 말씀은 주어(Subject) + 동사(Verb) + 목적어(Object)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다. 일반

적으로 해석은 S= 은, 는, 이, 가 / O= ~을, ~를 / V= ~하다)라는 기본적 틀을 갖는다. 여기서 

in the beginning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써 문장의 기본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In the beginning) God = S / created = V / the heavens and the earth = O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천지를)

●  Peter and John / preached / the Gospel / (in many Samaritan Villages.)

            S                     V                O                 Modifier(수식어구)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꾼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정도의 문장이 될 것이다. 영어는 단어의 배열순서가 중요하다. 우리말은 단어의 순서가 바뀌

어도-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의미 전달은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장형식에 맞게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 전파했다 /  복음(을)  /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3형식의 문장을 이루는 동사(완전 타동사) 중 몇몇 동사들은 그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아래

의 같은 동사들 다음에는 in, with, to 등의 전치사가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

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 

He entered the his house(그는 그의 집(에) 들어갔다) / He married her in 2019(그는 2019

년에 그녀(와) 결혼했다) / He asked me(그는 나(에게) 물었다) 목적격의 우리말 해석에 유의

하라!   

▣ STUDY & THOUGH 

· 하늘을 복수명사인 heavens로 쓴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새가 날아다니며 구름이 떠있고 바람이 부는 하늘

을 첫째 하늘로, 그 위의 금속판과 물이 있는 층을 둘째 하늘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끝없이 

맑고 넓은 곳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셋째 하늘로 생각했다. 

· 창1:1의 말씀에서 ‘창조하셨다(created)’라 말의 원뜻은 무(無)에서 유(有)의 상태로 만드

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의미한다. 성경은 우주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단호

하고 명료하게 선언하는 짧은 문장으로 그 막을 연다.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전태식 목사는 경남 사천(

구 삼천포)에서 치과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무엇보

다 착한 성품을 갖춰, 유년시

절부터 어려운 학우들을 보면 

자신의 좋은 옷뿐만 아니라 

양말까지 바꿔 신고 다녀 부

모에게 꾸중 듣기를 반복했고 

장성해서도 어려운 이들을 보

면 삶의 터전까지 기꺼이 마

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에게 삶의 만족

이란 없었고 많은 어려운 사

람들을 도왔지만 그들에게 돌

아오는 실망감 또한 컸다, 3대

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

나서 신앙생활하며 자랐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는 차

라리 빨리 천국 가자는 마음

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1988년 억지로 

참석한 가족들과의 경건회 시

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

해 방언을 받게 됐고 그때 그

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3분밖

에 하지 못했던 그의 기도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8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고, 통회하

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마음에 천

국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됐

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순복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

부할 당시, 눈이 오든 비바람

이 몰아치든 그는 365일 하루

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삼각

산에 올라 강한 기도의 훈련

을 했고, 어떤 신학서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는데 전무하는 훈

련을 받았다. 

전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인 

경남 진주에서 1992년 ‘초대

교회 성령의 역사를 땅 끝까

지 전하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순복음진주초대교회”를 

개척해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며 교회

를 급성장시켰다. 2004년 충

북 청원에 제2성전인 “청원진

주초대교회” 설립, 2006년 서

울 대치동에 “순복음서울진주

초대교회”를 개척해 분당을 

거쳐 현재 서울진주초대교회

는 서판교에 위치해 있다. 

그는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관주해설 아바드성경

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존의 관주성경이나 주석 

성경과는 달리 관주와 해설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성경 말

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제작됐으며, ‘성경을 성

경으로 푼다’는 원리를 적용

한 “관주해설 아바드성경”을 

출간해 교계에서 지속적인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태식 목사의 설교의 특징

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떠한 것보다 우선한다는 믿음

으로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나 

생각,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

다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예화를 찾고, 답

을 찾아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되는 전태식 목사의 세미

나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운

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다고 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는 미

주지역 목회자들은 이민사회 

가운데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강

의를 통해 새 힘을 받고 도전

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

이라고 귀띔한다. 세미나에 관

한 문의는 (213)500-8583/양

곡교회 또는 (909)784-8986/

박인석 목사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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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젠쿠이 

교수는 제 2회 국제 인류유전

자편집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6일 HIV 바이러

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특정 유

전자를 제거한 쌍둥이를 출산

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루루, 나나로 명명된 쌍둥이 

여아는 이달 중국 본토에서 태

어났고, 이들 부모의 신원을 공

개하지 않겠다.” 그는 불임 치

료에 사용되는 배아 7개에서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도구 크

리스퍼(CRISPR)를 사용해 

CCR5 유전자(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관문)를 제거

함으로써 DNA를 편집했고, 지

금까지 거기서 여아 쌍생아 한 

쌍이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유

전자 과학 분야의 중요한 발전

이다. 그러나 여기엔 아주 심각

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학계 동료의 

검토가 의무적으로 따르는 학

술지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허 교수는 AP통신과 가진 인터

뷰에서 그런 주장을 폈고 기자

들은 그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

인할 수 없었다. 유전자 편집으

로 태어났다고 주장되는 쌍둥

이의 부모는 신원확인이나 인

터뷰를 거부했다.

둘째, 기존의 유전자 편집 기

술을 인간 배아에 사용하면 아

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

다는 사실을 이 분야의 학자들

은 잘 안다. 문제는 크게 두 가

지다. 

하나는 ‘모자이크 현상

(mosaicism, ‘섞임형’이라고도 

한다)’이다. 편집된 DNA가 배

아의 모든 세포에 전부 다 똑같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에 유전적으로 다

른 세포군이 혼재하게 된다. 다

른 하나는 ‘비표적 효과(off-

target effects, 표적이 아닌 유

전자를 교정하는 효과)’다. 그

런 효과에 따라 유전체의 다른 

부분까지 편집돼 다른 유전자

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유전자 편집이 임상 처치로 

자리 잡기 전에 과학자들이 무

엇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어 배아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부작용

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로 인해 

태어나는 미래의 아기에게 해

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심층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장기적인 추적 관

리가 필요하다.

허 교수의 경우 자신의 기법

이 모자이크 현상과 비표적 효

과를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것

을 확인하는 사전 작업을 실시

하고 그 작업을 동료 과학자들

이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

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런 

작업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넓은 맥락

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

나 허 교수는 그런 문제를 의도

적으로 무시했다. “나는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워킹그

룹에서 활동했다. 우리는 20개

월 동안 유전자 편집의 모든 측

면을 검토하고 지난여름 보고

서를 발표했다. 우리 결론은 배

아의 유전자 편집이 실시되기 

전에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전자 편집

은 인간의 생식을 새로운 차원

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우 리 에 게 

과연 유전

자 편집이 

필요할까?

대다수 보

고서는 낭

포성섬유증 

같은 유전

병을 막기 

위한 치료가 유전자 편집의 주

된 용도가 돼야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유전병을 자녀에게 대물림할 

위험이 있는 커플은 출산 전, 

심지어 체외수정으로 배아가 

이식되기 전에도 검사가 가능

한 검증된 기법을 사용해 차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목적

으로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

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연구는 사전 작업과 함

께 예외 없이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학

술지에 발표돼야 마땅하다. 그

래야 과학자들이 이 기법을 검

증가능하게 분석할 수 있다. 허 

교수는 이런 과정을 우회함으

로써 과학자들의 연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당국도 허 교수의 주장

이 사실이라면 엄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쉬난핑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2003년 

발표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

구 관련 윤리지도 원칙’에 따르

면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세

포에 대해 유전자 편집과 수정 

실험을 시도할 수 있지만 14일

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

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연구

에서 만약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한 규정 위반이며 중국 관

련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과 중국의 에이즈 

연구자 140명도 같은 날 성명

을 내고 “우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이론이 불

확실하고, 기술이 불완전하며, 

위험요소가 통제 불가능하고, 

윤리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

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편집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전남

방과학기술대학도 허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허 교수는 이번 논란

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성과에 

대해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유전자 편집을 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더욱 큰 논란

을 예고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

켰다고 주장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강한 면역력을 갖도

록 DNA를 변형시켰다는 설명이었다. 해당 분야의 동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 주장은 확인 가능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우

선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이런 연구는 현재로선 시

기상조이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World’s first gene-edited 

babies? Prematu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고 조이스 

하퍼(Joyce Harper) 런던대학 복제과학 담당교수는 주장했다. 

하퍼는 1987년부터 동 분야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견지에서 선

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전자 편집’우리에게 필요할까?
컨버세이션, 중국 과학자의 세계최초 ‘유전자 편집된’ 아기 탄생(?)에 반론과 비판 제기

이민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가 오는 15일(화)부터 17일(목)

까지 미주 양곡교회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생명의양식선교연구원(원장 지용수 목사), 한국기

독교부흥협의회, 미주연세아카데미, 미주양곡교회 세계선교부가 주최하며 전태식 목사(아바드

성경연구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

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지용덕 목사(연세 아카데미 원장)가 강사로 선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신년을 맞아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 평신

도 지도자들에게 목회와 교회섬김 생활의 임펙트를 주기위해 교계 연합으로 준비됐다. 대부분

의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고 노력하지만 목회 현실에서 실망하고 목회의 미래를 비

관적으로 보는 것을 감안,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돌파구로서 ‘성경목회 세미나’를 제시하고 있

다.  

본 세미나를 준비하는 스텝들은 “신학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은 교회의 참 부

흥은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성경목회는 참된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목회자를 목

장에서 행복하게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밝은 기독교 미래가 보인다. 성경은 초대교회 시절이

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러므로 목회의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 목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본 세미나에 주강사로 서게 되는 전태식 목사는 이미 서울 분당에서 성경목회를 통해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고 있어 전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열린다
15-17일 미주양곡교회, 주강사 전태식 목사


